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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는지구환경변화의원초지이자

인류공영을위한자원의보고입니다.

극지도전 30여년!

극지를향한우리의열정은

활화산처럼용솟음칩니다.

국민적인관심, 뜨거운성원만이

극지연구사업의원동력입니다.

청소년에게는꿈을!

젊은이에게는도전정신을!

우리의후손에게는밝은미래를약속합니다.

서울시마포구마포동 136-1 한신빌딩 1214호

Tel (02)702-2206  Fax (02)702-1136 www.kosap.or.kr

?

•극지종합소식지(미래를여는극지인) 연 2회 발간

•극지영상교재다큐멘터리연 1회 제작(DVD)

•홈페이지(www.kosap.or.kr) 블로그(kosap.tistory.com) 연중 운영

•전국학생극지연구논술공모전(연 1회, 대상 수상자북극체험기회제공)

•전국극지순회전시회

•기타 : 극지강연회등극지연구진흥을위한사업을펼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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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는남극연구활동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해5년마다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을수립하

고있습니다.

국제조약인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일명마드리드프로토콜)에의거, 지난2004년제정된‘남

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제21조는남극연구활동의진흥을위해동계획을5년마다수립하도록명

시하고있습니다.

이법률을근거로, 당시해양수산부(現국토해양부)는2006년5월18일관련부처의의견을수렴하여제1

차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2007년~2011년)을확정했습니다. 이기간이올해로종료됨에따라현재제

2차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2012년~2016년)이검토되고있습니다.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에는많은부처들이관여하고있습니다. 극지기초원천연구지원을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극지인프라구축과관련연구를지원하는국토해양부, 남극국제이슈와국제협력을담당

하는외교통상부, 극지환경보호와관리를담당하는환경부, 남극수산자원분야를관리하고있는농림수산

식품부등다양한부처가함께계획을입안하고추진을합니다.

지난1차계획에서정부는△남극해역에서과학조사활동을수행할‘쇄빙연구선’건조, 남극대륙기지건

설등연구인프라확충△기초과학연구활동강화및응용기술실용화역량축적△산학연공동연구, 국제협

력강화및대국민인식제고등국내·외네트워크강화에총2천여억원을투자키로확정한바있습니다.

제1차계획을바탕으로정부는2008년극지연구사업을국정100대과제로선정하여지속적인투자와적

극적인추진을해왔습니다. 지난2009년건조된국내최초의쇄빙연구선아라온(Araon)호는현재남북극

연구및보급을위해활동중에있으며오는7월에는제2차북극연구항해에나설예정입니다. 또한2014년

준공목표로서남극테라노바만(Terra Nova Bay)에건설예정인장보고과학기지건설도지난2011년6월

20일~7월1일에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개최된제34차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에서

만장일치의지지를받음으로써가장중요한관문을통과하였습니다.

이와함께극지기초과학분야연구도극지연구소를중심으로수행되고있으며극지연구사업대국민인

제2차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수립에즈음하여

발행인메시지

글•윤석순한국극지연구진흥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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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제고를위한극지체험단사업, 극지연구종합지발간, 영상교재제작, 극지순회전시회등대국민홍보교

육프로그램또한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극지연구진흥회와함께지속적으로운영되어왔습니다.

이제제2차계획을수립함에있어1차계획당시와는극지정세에많은변화를가져오고있으므로무엇보

다1차계획에서추진하였던사업들을엄정하게총점검하여미진했던부분이나비효율적인사업들은과감

하게개선, 보완하는한편보다획기적이고실효적인계획수립이긴요하다하겠습니다. 먼저장보고과학

기지와쇄빙연구선아라온호를기반으로하는유기적이고체계적인과학연구활동과국제사회를선도할

남극연구국제프로그램개발과추진계획이반영되어야하겠습니다.

즉, 세종과학기지중심의연구테마에서벗어나아라온호를활용하여세종기지와장보고기지를연계하

고, 장보고기지를기반으로남극대륙에진출하여세계과학계에크게영향을미칠수있는연구를포함시

켜야합니다. 여기에는글로벌기후변화의척도인남극의기후변화와생물의다양성, 환경변화연구들이

주를이뤄야할것입니다.

이러한계획추진을위해서는무엇보다아라온호와장보고기지를체계적으로운영하기위한효율적인

운영방안마련과이를추진할수있는전문가를양성하여야합니다. 이와함께현재관계부처와기관별로

실시중인대국민인식제고사업이정부의중·장기홍보전략수립으로보다유기적으로효율성있게확

대추진이가능하도록하여야하겠습니다. 국민적인관심과뜨거운성원이극지사업의원동력이기때문

입니다.

이와같은사업들의체계적수행과극지인프라의안전한운영을담보하기위해서는그임무를담당하는

극지연구소의전문성과위상을강화해나가는내용도필히포함되어야할것입니다.

이런세부계획들이담긴제2차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이올해수립되어향후5년간범국민적성원

아래차질없이추진된다면, 극지기초과학역량과인프라확충, 전문적운영을통하여우리나라과학기술

수준이크게향상될것이며특히기후변화등국제사회이슈해결에적극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국제

적위상제고에크게기여할것이라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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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nterview｜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전사무총장콜린섬머헤이즈박사

에디터•강윤성 사진•주민욱

“국제적으로극지연구에서다루는커다란과학적이슈가무엇

인지를규명하고, 한국극지연구소가여기에어떻게기여하며, 어

떤정책을수립해야할지에대한방향성에대해서논의했습니다.

예를들어기후변화, 해수면상승, 식량, 에너지, 경제, 안보등이

그와같은문제들입니다.”

지난 5월 20일송도극지연구소에서콜린섬머헤이즈(Colin

Summerhayes)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Antarctic Research, 이하SCAR) 전사무총장을만났다. 그는

한국극지연구소국제자문위원회위원장자격으로약2달(3월26

일~5월27일) 동안한국을방문중이었다. 섬머헤이즈박사는국

제자문위원회의역할에대해“극지연구소의과학정책과연구방

향에대해서평가진단을하고국제적으로네트워킹을강화하는

방안을모색하는데일조하는것”이라고말했다.

특히그는“극지연구소의역량향상에초점을맞췄다”면서“극

지연구소가이미수행하고있는연구활동을좀더효과적으로재

편하는방안에대해논의했다”고강조했다. 이를위해그는“한국

극지연구소연구원들과개별인터뷰를통해각연구원들이어떤

연구를어떤목적으로하는지파악했고, 국제연구방향과비교를

통해서남극연구과학위원회나북극과학위원회등의국제프로그

램에어떻게접목하고, 공동연구를수행해야하는지를조언했다”

고밝혔다.

또한섬머헤이즈박사는극지연구에대한우리나라의현주소에

대해“한국이후발국가이긴하지만최근에아라온호를취항하는

등국제연구를위한훌륭한기반을갖췄고이미높은수준의연구활동을하고있다”며“이런지속적인투자

라면국제사회에크게기여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우선, 연구원수를일정규모로늘려야합니다. 60여명되는과학자수가2배정도는돼야서로경쟁이되

고협력도됩니다. 더불어국제기구나외국의다른연구기관들과공동연구를더욱추진, 활성화해야다양

한아이디어를얻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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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에대한지속적인투자는
국제사회에공헌하는것”



섬머헤이즈박사는 한국에머무는동안자신의폭넓은경험과

지식을전수하기도했다. 극지연구소, 한국해양연구원, 극지포

럼, 제4기학회등에서기후변화, 에너지정책, 국제협력, 극지관련

국제기구, 남빙양국제관측프로그램등에대해서강의를했으며,

극지연구소의젊은과학자들이국제펠로우쉽프로그램에참여할

수있도록조언, 2명이SCAR에신청서를제출하게도했다.

섬머헤이즈박사가한국과인연을맺은것은1990년. 당시영국

해양연구소소장으로재직중한국해양연구소(현한국해양연구

원)와양해각서(MOU)를체결하면서다. 지난해에는남극과학연

구위원회의부의장에한국극지연구소전소장인김예동박사가피선되도록노력했다고한다.

“한국해양연구소설립초창기소장인박병권박사가국제적인연구기관으로발전하기를원하며MOU를

요청했습니다. 당시한국해양연구소는최초의종합연구선인‘온누리호’진수를앞두고있었죠. 과학장비

의운영, 시험등에있어서영국과학자들의도움이필요한시기였습니다.”

섬머헤이즈박사의전공은해양지화학. 런던대와옥스퍼드대를거쳐뉴질랜드빅토리아대에서석사학

위, 영국임페리얼대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 이후남아공케이프타운대, 미국우즈월대등에서관련연구

를했고, 석유회사인엑손에서일을하던중영국해양연구소로자리를옮긴것이다. 이후그는유네스코산

하의IOC(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정부간해양학위원회)에서세계해양관측시

스템(Global Ocean Observing System, GOOS) 프로그램사업책임자로7년간근무하기도했다. IOC는

쓰나미관측, 연안역관리, 교육훈련프로그램, 해양관측프로그램등을운영하는국제해양기구로, 그중세계

기상기구(WMO)와공동으로해양관측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 그것이바로GOOS다. 그는“악어V라는해

양관측장비를통해해양에서나타나는기후변화를추적하고, 자료를수집해서, 기상예보능력을증진하는

것이GOOS의주된임무였다”고밝혔다.

섬머헤이즈박사가SCAR 사무총장을맡은것은2004년. 영국캠브리지대학스콧극지연구소에사무국

을둔SCAR는약5000명의과학자가참여하는남극을대상으로하는전세계적인연구기관이다. 그가지

난해까지7년간사무총장을역임하며주력한사업중하나는남극과북극의연구활동을연계, 지구시스템

을공동으로연구하는초석을마련하는것이었다. 그는양극의연계를추진한배경에대해“지구시스템전

체를이해하기위해서는양극에대한이해가필수적”이라며“예를들어그린란드빙상과남극빙상이어떻

게움직이는지종합적으로이해해야만지구시스템전체를이해할수있다”고설명했다.

특히그는“1970년대이후, 메탄과CO2증가가지구온난화의주범”이라며“서남극해아문센해는태평

양에서오는따뜻한물의영향을직접적으로받아해빙이급격히줄어들면서동물개체수가감소하는등생

태계에심각한영향을끼치고있다”고남극의피해에대해우려를표명하기도했다.

극지연구에일생을바친섬머헤이즈박사는“바다에서연구활동을할때여유가생기면새를관찰하는

것이취미”라고한다. 그이유인즉“육지에서는새를관찰하는사람이많지만바다에서는많지않기때문”

이란다. 남들이가지않는길을찾아‘큰보폭’을넓힌그는극지연구를하고싶은청소년들에게도조언을

아끼지않았다.

“과학의거의모든분야가극지연구와관련이있습니다. 요즘은수치모델분야나, 자동관측장비, 위성이

나원격탐사등으로분야가넓혀가고있습니다. 다른무엇보다도극지연구에관심있는청소년들에게중요

한것은모험심입니다. 편한길에서안주하지않고거친자연환경을극복할수있는도전과그것을즐길수

있는마음이있으면극지인이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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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남극장보고과학기지’건설국제사회지지획득

에디터•강윤성 사진제공•극지연구소

우리정부가100대국정과제의하나로추진중인남극제2기지

(장보고과학기지)의건설계획이제34차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

의(ATCM: 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에서당

사국들로부터만장일치로전폭적인지지를받았다. 이로써우

리정부는2014년완공을목표로한장보고기지건설의가장중

요한관문을통과했다.

제34차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는2011년 6월 20일~7월 1

일에아르헨티나수도인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개최되었다. 장

보고기지건설계획과환경영향평가서는6월21일에논의되었

다. 우리나라는2010년우루과이에서개최되었던제33차남극

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장보고기지건설의사를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또한지난2년간현장조사자료를바탕으로포괄적환

경영향평가서(안)를작성하여2011년2월14일남극조약사무국

을통해회원국에회람토록했다. 제출된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에대한전문가검토를위해회기간검토위원회가구성되었고,

위원장은호주의Ewan McIvor가담당했다. 3월7일~4월22일

에검토위원회가가동됐고, 위원장은이번제34차회의에서논

의를위하여5월6일에검토보고서를제출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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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차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장보고과학기지건설만장일치로통과!



6월21일열린회의에서는우리나라수석대표인외교부이기

철국제조약국장이장보고기지에대한취지를설명했으며, 건

설세부내용을보여주는동영상이상영됐다. 또한건설사업책

임자인극지연구소의김예동박사가장보고기지를활용한과학

연구활동계획과회기간검토위원회에서제기한사항을건설계

획에어떻게반영했는지에대해서발표했다. 그리고회기간검

토위원장인호주의Ewan McIvor가제출한검토보고서내용이

발표됐다.

우리나라는장보고기지건설계획을상세히설명하면서특히,

△장보고기지건설이전세계국가의관심사인지구온난화방

지를위한기후변화에관한정보를획득하기위해추진되는것

이며△최첨단과학기술을활용하여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

친환경적방법으로기지를건설하고운영할것이며△장보고

기지사용에있어국제협력을강화할것임을강조했다.

이에대해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등16개당

사국이발언하였으며, 발언국모두가장보고기지건설계획에

전폭적인지지의사를보냈다. 특히인류가당면한기후변화연

구를위한적절한지역을기지건설지로선정한점, 국제공동연

구를위한거점으로기지건설을추진하는점, 대기오염물질을

포함한환경영향을줄이기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재생에너

지를적극적으로도입한점, 위원회의이해를돕기위해동영상

을준비하고회기간검토위원회에서제기된사항을적극수용한

점등을높이평가하였다. 환경보호위원회위원장인프랑스의

Frenot Yves는“우리나라가제출한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안)

가남극환경보호의정서제3조의환경원칙에부합하고, 환경보

호위원회가평가서에동의한다”며최종환경영향평가서를제출

토록했다.

이로써우리나라는장보고기지건설에대해사실상국제사회

의동의를확보하였으며, 앞으로2012년제35차당사국회의에

서장보고기지건설을위한최종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제출이

라는절차적과정만을남겨두게되었다.

우리나라의장보고기지건설에대한국제사회의전폭적인지

지는, 우리정부가1996년최초로남극대륙기지건설계획을결

정한이래극지연구소가국토해양부등관계부처의지원하에

최적의기지건설장소(남극의Terra Nova 만)를선택한후최

첨단장비를활용한친환경적인기지건설계획을제출한것이

주효한것으로보인다. 아울러사전에우리나라재외공관을통

해33개회원국에게양자차원에서우리의사업계획을일일이

설명하고지지를요청한것도긍정적인분위기조성에기여한

것으로평가된다.

이번장보고기지건설에대한국제사회의지지확보는첫째,

기후변화, 우주과학, 남극지형·지질에대한연구등우리나라

의기초과학역량강화를위해장보고기지건설을본격적으로

추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둘째, 저탄소녹색성장의주도

국으로서의국제적이미지를다시한번확인하고셋째, 기존의

남극세종기지와쇄빙선아라온호운영에이어극지문제에대

한또하나의국제적협력의지를국제사회로부터평가받았고

넷째, 기후변화와관련해전세계적으로주목을받고있는남극

로스해, 아문센해등에서국제연구활동을선도해나갈수있는

기반을마련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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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페이지남극장보고과학기지조감도. 1지난6월20일~7월1일에아르헨티나에서개최된제34차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2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참석한한국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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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기후변화와위기관리방안

글•김성중극지연구소극지기후연구부장

기후는온도, 수분, 바람등을일정기간평균해서

나타나는특징으로, 기후변화는대기, 해양, 지표,

빙권그리고암권의변화에의해나타난다.

대기권은외부강제력변화에대한반응이빠르고

대기의매질이갖는열용량이작기때문에외부강

제력변화에대한기억을오래간직하지못하는경

향이있다. 따라서수년내의짧은시간동안의기후

변화에영향을끼친다. 이에반해, 해양은대기나혹

은지표보다열용량이크기때문에외부강제력변

화에반응은느리지만수십년이상의중장기적인

기후변화에서중요한역할을한다.

극지방은저위도에비해태양에너지를받는양이

적기때문에에너지의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저위

도에서고위도로에너지가끊임없이전달된다. 해양

은대기와더불어저위도에서고위도로열을끊임없

이전달하고저위도와고위도간의에너지불균형을

해소하는데매우중요한역할을하며, 또한대륙에

수분을공급하고대기와의상호물질교환을통해

대기의구성물질을변화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한

다. 지표의변화는생물권의변화와연계하여대기

이산화탄소양의변화에영향을주어궁극적으로기

후를변화시키는데기여한다.

지역적한파는급격한지구온난화의반작용

산업혁명이후화석연료사용증가에따른대기의

이산화탄소양증가는지구로부터복사되는장파에

너지를가두는역할을하기때문에과거의기후변화

기록에서는찾아볼수없을정도로빠르게지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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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안소만의빙벽붕괴현상.(사진정종원)

지구온난화와더불어
기상이변자주일어나



난화를진행시킨다.

하지만, 최근의급격한지구온난화경향에도불

구하고올겨울은한반도를비롯하여동아시아, 유

럽, 북미의동부지역이평년에비해매우낮은온도

를보였고한파가지속되었다. 지난해(2009/2010

년) 겨울은올겨울보다더혹독하고폭설까지겹치

면서수도권전체의교통이마비되기도했다.

최근의빈번한북반구한파는매우국지적이고일

부계절에국한되는현상이다. 그리고지역에따라

서는계절적인온도의양극화가점차커지고있는

데, 이는온난화의속도가빠르기때문에나타나는

현상으로여겨진다. 산업혁명이후대기온실가스

증가로인해현재까지꾸준히진행된지구온난화와

는반대되는현상이다. 

최근의기후변화추세로볼때앞으로도한반도의

여름은더워지고겨울은추워지는양극화의상태로

기후가진행될가능성이크다.

올겨울한반도등에극심한한파가불어닥쳤다고

해서전지구적으로평균기온이내려가는것은아니

다. 2010/2011년겨울북반구는혹독한한파에시달

렸지만남반구의호주는폭염과홍수에시달렸다.

지난해여름한반도또한매우더웠던해였으며,

지난몇년동안전지구연평균기온을보면전체적

으로기온이올라가는추세에있다. 한반도기온도

지난100년간약2℃상승했으며도시지역이다른

지역에비해온난화가뚜렷이나타나고있다. 한반

도의강수일수는대체로감소추세에있지만, 호우

일수는증가하는경향을보여집중호우가과거에비

해더빈번하게나타남을알수있다. 태풍의중심기

압도최근에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어태풍의강도

도점점강해지고있으며, 해일의높이도전반적으

로높아지는추세에있다. 지구온난화와더불어기

상의악화가더욱심각하게진행중이며앞으로기상

악화정도가점점더강화될것으로기후모델들은예

측하고있다. 

기후변화에대한위기관리방안마련해야

기후변화는지구생성이래로끊임없이진행되어

왔고앞으로도변화가나타날것이다. 다만산업혁

명이후인간의간섭으로기후변화의속도가너무

빨리진행되어기후계의구성요소들간의균형이깨

져각종기상악화, 그리고나아가심각한인적물적

재난이초래되는데문제가있다.

또한기후변화의정도가수치모형에서예측한것

보다더크게일어나며, 대부분의기상악화는수치

모형에서는예측되지않고있어서기후변화에적응

하고대응하는정책방향결정에많은어려움이있

다. 따라서급격한기후변화에대한위기관리방안

에대한모색이필요하다.

기후변화에대한위기관리를위해서는첫째, 현재

까지는자연변동과인위적기후변동의크기가비슷

해인위적인기후변동을구분하기어려워지구온난

화가실제로일어나고있는것인지에대한논란이

계속되지만위기에대한정확한인식을위해서는기

후변화에대한정확한과학적이해가필요하다. 둘

째, 여름은계속더워지고겨울은한파가나타나는

계절적양극화에대비할필요가있다. 셋째, 급격한

기후변화는대체로식량, 물, 질병등에부정적인영

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할수있는방향으로생활방식의전환이필요

하다.

마지막으로정부에서추진중인녹색성장의정책

취지에맞게대체에너지개발이나화석연료의사용

을줄일수있는생활방식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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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와더불어최근기상이변이더욱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지난해

겨울은한파에폭설까지겹쳐수도권교통이마비되기도했다. 산업혁명이후대기

온실가스증가로인해지구온난화속도가빠르게진행되기때문인것으로여겨진다.

최근기후변화추세로볼때앞으로도한반도의여름은더워지고겨울은추워지는

양극화상태가더욱악화될것으로보인다”







Event｜2011전국극지순회전시회
에디터•강윤성

미
래
를
여
는
극
지
인

▼

14

서울에서17,240km 떨어진남극세종과학기지에대한간접체험을할수있는‘전국극지순회전시회’가지난4월과6월,

광주와청주에서2회에걸쳐개최됐다. 한국극지연구진흥회에서‘기회의땅, 남극에가다!(부제: 다함께가는남극여행)’라는

주제로개최한이번전시회는남극의자연환경과세종과학기지, 우리나라의극지연구도전과역사등을한눈에볼수있게

구성, 관람객들에게남극연구의중요성을널리알리는기회가됐다.

기회의땅,남극에가다!
제1회전국극지순회전시회, 지난4월, 6월광주와청주에서성황리개최



2

3

“현재남극은몇시인가요?”“남극에서진짜얼음이녹고있나요?”“대장님, 월동대원들이

기지에얼마나있습니까?”

지난4월20일광주교육과학연구원에마련된전시관을찾은광주무등초등학교학생들은남

극세종기지신형철월동대장과화상통화를통해남극에관한갖가지궁금증을쏟아냈다. 남

극현지시간은새벽2시25분. 극지에대한월동대원들의뜨거운열정이학생들에게실시간

으로전해지는순간이었다.

전국극지순회전시회가지난5월20일부터6월20일까지는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에서,

그리고6월10일부터7월10일까지는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에서각각열렸다. 전시는남

극의자연환경, 남극세종기지의모든것, 남극과거그리고미래등3개전시구역과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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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6월 10일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서개막한‘2011전국극지순회전시회’를찾은

영동황간중학교와옥천청산중학교학생들이남극세종과학기지신형철월동대장과

실시간화상통화를하고있다.

2 광주무등초등학교학생들이국내최초의쇄빙연구선인아라온호모형을신기한

듯바라보고있다.

3 남극세종과학기지모형을관심있게바라보는극지연구소이홍금소장과학생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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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구성됐다.

이번전시회는서울에서17,240km 떨어진남극세종기지의중요성을알리기위해마련됐다. 따

라서전시공간은관람객이남극세종과학기지의대원이되어, 직접세종과학기지를방문하여남극

을배우고남극의생활을체험하며그밖의다양한볼거리를통해남극의과거와미래를알아가는

스토리로구성됐다.

세종기지대원들과실시간화상통화

특히, 전시관은❶남극과북극→❷남극의식물/광물→❸남극의동물→❹화상통신존→❺

세종과학기지소개→❻영상관→❼세종과학기지대원의생활→❽극지연구순으로꾸며져관

람동선을따라가면짧은시간에남극의자연환경과세종기지를알차게즐길수있게했다.

1관은‘환영합니다’라는주제로, 전시장입구에남극표지석과남극진출국국기장식, 극지연구

대원들이남극의대설원을달렸을스노우모빌포토존을두었으며, 전시관내에는대형패널로꾸민

남극풍경과쇄빙연구선아라온호, 남극과북극의차이, 남극의자연환경과동식물들을만나볼수

있게했다. 또한남극펭귄, 바다표범의박제, 이끼류표본과남극에서가져온운석과화석, 남극이

끼와지의류, 남극빙하의얼음등이전시됐고, 대형화면을통해영하40도의눈보라치는남극의

영상을관람할수있어남극에직접온듯한느낌을받게했다. 

무엇보다남극에서직접가져온빙하조각이관심을끌었다. 남극에서펭귄들이뒤뚱뒤뚱걸어

다녔을지도모를작은얼음덩어리는수천년에걸친세월의역사를고스란히담고있는보석처럼

빛났다. 남극의빙하를눈앞에서볼수있다는것은특별한감동이아닐수없었다.

이번전시행사를주최한한국극지

연구진흥회윤석순회장이이기용

충북도교육감(가운데)과 이평균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오른쪽) 등

내빈들을안내하며전시관을둘러

보고있다.



2관은‘세종기지의모든것’이라는주제로, 우리나라남극연구발자취를볼수있게했다. 세

종과학기지와대원의생활, 건설예정인남극장보고과학기지를중심으로소개했다. 남극세종

과학기지를그대로축소한기지모형과세종기지를방문한반기문유엔사무총장친필서명이

눈길을끌었다. 특히, 세종기지대원과의실시간화상체험은전시장을관람한사람들에게가장

큰호응을불러일으켰다. 화상통화는전시기간동안매주월, 수, 금오전11시(현지밤11시)부터

30분동안세종기지대원과실시간으로진행됐다.

우리나라의극지연구도전과역사가한자리에

마지막으로3관은‘남극과거그리고미래’라는주제로, 광물자원, 지구환경변화등의차원에서

점점중요성이커지고있는극지연구의미래에초점을맞췄다. 젠투펭귄, 웨들해표, 남극대구, 남극

크릴, 남극조류등남극에사는동식물의박제와우리나라최초의쇄빙연구선‘아라온’의모

형등이전시됐다. 그리고극지영상체험존에서는세종과학기지대원의생활등남극관련영

상이역동적인화면으로쏟아져나왔다.

‘미래자원의보고’인남극은앞으로대체에너지개발에서가장중요한지역으로떠오르

는곳이다. 우리나라는1978년남빙양크릴시험조업을시작으로, 1985년한국남극관측탐

험대가탐사성공을거두자세종기지를건설하고1986년11월에남극조약에가입하는등본

격적인남극도전에나섰다. 이번전시회는그동안의도전과역사를한자리에서체험, 극지

연구의중요성을깨달을수있는기회였다.

본전시회를개최한(사)한국극지연구진흥회윤석순회장은“마지막자원의보고인극지는

중요한국가미래사업”이라며“2014년장보고기지건설이임박한시점에서극지를접하기어

려운국민들에게남극에대한간접체험을통해서라도극지연구사업의중요성과정부의극지

정책을알리고자기획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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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서개막된

전국극지순회전시회는 입구에 마

련된스노우모빌체험과다트게임

이벤트에많은학생들이몰려드는

등성황을이뤘다.

2 윤석순 한국극지연구진흥회장

이지난6월10일충북교육과학연

구원에서 개최된 전국극지순회전

시회에 참석, 내빈들과 개막식 테

이프커팅을하고있다.

3 광주무등초등학교학생들이극

지영상체험존에서 남극관련 영상

을시청하고있다.

4 남극에서직접가져온남극빙하

얼음조각.

1

2 3

4



Special 1｜2011년북극과학최고회의(Arctic Science Summit Week 2011)

글•최선웅극지연구소미래전략실기술원 사진제공•극지연구소

북극과학최고회의(Arctic Science Summit Week)

북극과학최고회의(ASSW)는북극과학위원회(IASC) 주관아

래북극연구활동과관련한비정부국제기구들이매년개최하는

행사로서, 북극과학위원회(IASC) 이외에7개국제기구들이참

여하는북극관련대규모국제회의다.

1999년첫회의이후올해로13회를맞이하는이행사는북극

과학위원회(IASC: International Arctic Science

Committee), 니알슨과학운영자회의(NySMAC: Ny-Alesund

Science Managers Committee), 유럽극지위원회(EPB:

European Polar Board), 북극연구운영자포럼(FARO: Forum

of Arctic Research Operators), 북극해양과학위원회(AOSB:

Arctic Ocean Sciences Board), 태평양북극그룹(PAG:

Pacific Arctic Group), 극지과학신진연구자학회(APECS:

Association of Polar Early Career Scientists) 등북극관련

각비정부국제기구들이회의의효율성확보와정보교류/협력

강화를위해동일기간, 동일장소에모여개최하는연차회의다.

기존의ASSW는주로북미·유럽지역에서개최되었으며, 아시

아권개최는중국(2005년)에이어한국이두번째이다.

올해ASSW는북극과학위원회(IASC)의주관하에극지연구

소가개최하였으며, 3일간국제기구별비즈니스회의와3일간

의학술심포지엄으로진행되었다(학술심포지엄은격년개최).

유치추진배경및개최준비과정

우리나라는2002년노르웨이령스발바드군도에위치한니

알슨과학기지촌에북극다산과학기지가개소한이후활발한북

극연구활동을수행하여왔다. 또한2009년우리나라최초의쇄

빙연구선아라온을건조하는등해외극지연구기관들과공동연

구및협력을추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이외에는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잠정옵저버(adhoc

observer) 활동등북극연구와활동을확대하기위한전방위적

노력이진행되어왔다.

한국극지연구소는국제사회에우리나라의극지연구활동을

널리알리는한편, 신규확충된극지인프라를공동활용하는신

규협력연구와협력분야발굴을위해유치를신청, 2009년베르

겐회의에서북극과학최고회의의한국유치를확정하였다.

이번행사의준비위원장(Co-conveners)은박병권박사(극

지연구소)와Jackie Grebmeier(IASC)가맡았으며, 한국내전

문가로 구성된 국내준비위원회(Local Organizing

Committee)와각전문분야별전문가로구성된학술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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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북극의
급격한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북극과학최고회의가아시아권에서중국에이어

두번째로한국에서개최되었다.

한국극지연구소(KOPRI)는지난3월27일부터

6일간서울삼성동코엑스컨벤션센터에서

우리나라를포함해미국, 일본, 중국, 독일, 러시아

등23개국334여명의각분야전문가와

관계자들이참석한가운데2011년

북극과학최고회의(ASSW)를개최했다.

1



준비위원회(Science Steering Committee)의상호협력하에

행사준비가이뤄졌다.

이홍금극지연구소장은국내준비위원회(LOC) 위원장으로서

국내행사준비를총괄하였으며, 이번행사의주최기구인북극

과학위원회(IASC) 사무국과지속적인협력하에행사준비를

진행하였다.

학술심포지엄 준비위원회(SSC)는“The Arctic: New

Frontier for Global Science”라는주제아래해외우수연구자

21명의전문가들이평가자로참여하여각세션별세부주제선

정, 초록심사, 발표자확정, 학술심포지엄프로그램구성등의

과정을수행하였다.

행사내용

2011년북극과학최고회의(ASSW)는북극연구관련국제기구

별회의(business meeting)와3일간의과학학술심포지엄으로

행사가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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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난3월27일개최된2011년북극과학최고회의오프닝행사. 아시아에서는중국에이

어두번째로우리나라에서열렸다.

2북극과학최고회의폐회식. 23개국300여명의각분야전문가와관계자들이참석한가

운데6일간개최됐던회의가성황리에끝났다.

3북극과학최고회의포스터출품작을보는참석자들.

4북극과학위원회총회. 국제기구별로다양한회의가진행됐다.



국제기구별회의는북극과학위원회(IASC) 총회를시작으로

니알슨과학운영자회의(NySMAC), 유럽극지위원회(European

Polar Board), 북극연구운영자회의(FARO), 태평양북극그룹

(PAG), 북극해양과학위원회(AOSB) 등이개최됐다.

학술심포지엄은‘The Arctic: New Frontier for Global

Science’라는주제아래개최되었다. 이번학술심포지엄에는

총23개국334명의참가자들이참석하였으며, 가장많은수의

신진연구자(young scientists)들이참여하는등역대행사중

참가자들이가장많은행사였다. 모두7개세션에총208개의초

록이제출되었으며, 이중157건이채택되어발표되었다. 특히한

국·중국·일본등아시아측의참여자가전체참여자의50%를

상회하는등아시아측참가자들의참여가높았다.

이심포지엄에서는북극과학연구분야에서두각을나타낸해

외석학5명이기조강연(keynote speech)을하였으며, 이번심

포지엄을통해참가국들은기후변화에따른북극해와인접지

역의생태계, 대기, 해양, 빙하, 육상에나타나는변화양상이나

적응전략등의토론과, 전세계의기후변화이슈해결노력에기

여하기위한방안을논의하였다. 학술심포지엄에기조강연으

로소개된내용은다음과같다.

Karin Lochte는‘기후변화에대한생태계의대응’이라는주

제로전지구적지구온난화로인한북극지역의급격한환경변

화는극지생태계에근본적인변화를가져올것이며, 그영향력

이점차커지고있음을지적하였다. 또한이러한변화의주요원

인인해빙의소실, 영구동토지역의상실, 해수면온도상승과

산성화등이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설명하며, 인류는이에대

한명확한현상규명과향후야기될문제에더적극적인대처가

필요함을지적하였다. 또한향후북극해항로와자원개발등잠

재적인상업적이용에앞서북극해환경을보호하기위한조치

가선행되어야한다는점을주장하였다.

Paul Berkman은‘북극해해빙의환경적상태변화’라는주

제로기후변화로인해북극해에대한인류의접근이점차확대

됨에따라북극해항로, 자원개발등다양한경제적가치가재조

명됨을설명하였다.

또한이로인해야기되는북극권국가와비북극권국가간의

갈등에대한논의를통해북극해의환경변화와함께나타나고

있는문화적·정치적·경제적·생태적불안전성을이해하고

이에대처하기위해국제적, 학제적접근이필요함을강조하였

다. 그리고이러한국제적·학제적·포괄적평가의도구로서

극지역내에서의과학연구활동이이러한시스템적접근의핵심

요소이자전세계적연관성을지닌북극해의다양한이익의균형

을위한외교적도구로사용될수있다고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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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북극과학최고회의행사와성과를소개하는북극과학위원회Volker Rachold 사무국장.

3참석자들이휴식시간에극지관련서적을둘러보고있다.

2만찬중대통령실미래전략기획관유명희기획관이축사를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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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ji Shimada는‘태평양북극지역의급격한변화, 그현황과

전망’이라는주제로해빙의감소로인한북극기후변화는해빙

의이동과해양순환의활성화로더욱가속화되고있음을설명

하고, 이에대한지속적관측과대응을위해태평양북극해에대

한지속적인학제적관측네트워크활동이이뤄져야함을주장

하였다.

Valdimir Kattsov는‘북극의변화에대한관측, 모델링및예

측’이라는주제로북극은기후변화현상이극명히나타나는지

역이지만그자연환경적특수성때문에이에대한지속적관측

이어려워기후변화모델링과예측에어려움이상존함을지적

하였다. 또한이런어려움가운데북극기후변화예측의불확실

성을감소시키고, 북극기후변화의지역적, 세계적영향력을예

측하기위해원격및현장관측네트워크의구축과운영이이뤄

져야함을주장하였다.

Xiao Cunde는‘북극빙권과중-저위도지역의기후사이의

상관관계’라는주제로과거기후변화기록복원을통해북극지

역의빙하감소가북유럽지역의온도변화, 중앙아시아중-고

위도지역간의온도차이를감소시키는등북극지역의기후변

화가중-저위도지역의기후변화에영향을미침을동아시아의

사례를들어주장하였다.

이외에도극지과학신진연구자기구(APECS), 2012년국제극

지의해(International Polar Year) 몬트리올준비회의등다양

한워크숍과행사가개최되었다.

북극과학최고회의개최의미와시사점

우리나라의2011년북극과학최고회의개최의의미와시사점

은크게두가지관점에서살펴볼수있다.

국내적으로는국내극지연구에대한인식을확대하는계기를

마련하였다는점이다. 특히이행사는녹색성장위원회를비롯

하여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환경부등극지

연구관련정부부처후원하에개최되었다. 또한이행사를통해

극지과학정보공유와국제전문가인적네트워크형성의계기를

마련하였다.

국외적으로는지난2010년그린란드누크(Nuuk)에서개최

예정이었던‘ASSW 2010’이아이슬란드화산폭발영향으로회

의가정상적으로진행되지못해, 올해회의에관심이더욱집중

되었고, 이번행사를통해국제사회에우리나라정부의극지연

구를통한국제사회기여노력을널리알림과동시에, 극지과학

분야에있어우리나라의북극연구역량과성장잠재력을널리

알리는계기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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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독일알프레드베게너극지해양연구소장인Karin Lochte가기조강연을하고있다. 5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우기종단장이북극과학최고회의오프닝행사에서축사를

하고있다.

6북극과학위원회메달수여후초청강연(IASC Medal Lecture) 중인Martin Jakobsson.











생명체의70%를이루는생명유지에필수적인물! 하지만극

지에사는생물들은생존하기위해때로는물과싸우는방법을

터득해왔다.

섭씨0도이하로온도가내려가면액체상태의물은또다른

형태의물, 즉얼음(고체상태의물)으로서서히변해간다. 얼음

은액체상태의물과는달리생명체에치명적인손상을주게되

어결국대부분은생명체를죽게만든다. 그러나남북극, 고산지

대등의혹한지역에서식하는생물들은여러가지방법으로온

도에따라변화하려는물과의싸움에서이기거나버텨내고있

다. 이는생존을위해얼음을다루는법을오랜시간동안진화

를통해터득해온때문이다.

얼음의성장을막는결빙방지단백질규명

이러한진화의산물중가장독특한것이결빙방지단백질(부

동단백질, antifreeze protein)이다. 지금부터50여년전‘금방

이라도얼어붙어버릴것같은차디찬남극북극의바다밑에서

물고기들은어떻게유유히헤엄치며살아갈수있을까?’라는

호기심에서부터이단백질의발견이야기가시작된다. 물고기

들이생존할수있는까닭은그들의혈액속에바로결빙방지단

백질이들어있기때문이었다. 바닷물의온도가어는점아래로

내려가면눈에는보이지않지만아주작은얼음결정들이물고

기의혈액이나체액내에생기기시작한다. 이조그마한얼음알

갱이들을방치할경우순식간에커다란얼음덩어리로성장해

서혈액이나체액을얼게함으로써다른대사기능이마비되어

물고기는결국죽고마는것이다. 따라서온대나열대에살고있

는일반적물고기들은대부분이런상황에제대로대처할수없

게되면서동사하게된다.

하지만극지에서살고있는물고기들은얼음을다루는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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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생명의열쇠를풀다
결빙방지단백질규명…식료품, 화장품, 농수산업등다양하게활용가능

극지산업｜결빙방지단백질

글•김학준극지연구소극지생명과학연구부책임연구원

결빙방지단백질들의삼차원구조및얼음결합부위(회색타원형부분).

얼음과결빙방지단백질의결합모식도.



로또는얼음과공존하는수단의하나로특수단백질인결빙방

지단백질을생산해낸다. 온도가어는점이하로내려가면얼음

결정이생기고계속해서액체상태의물분자들이하나씩달라

붙음으로서육안으로관찰할수있는얼음으로성장하게된다.

이단백질은조그만얼음결정과결합하여얼음이더이상커지

지못하도록하는능력을가지고있다. 좀더자세히설명하면

결빙방지단백질은얼음결정표면의물분자와화학적결합(수

소결합및소수성결합)을통해다른액체상태의물분자가더

이상고체상태의물분자와결합하지못하게함으로써얼음의

성장을막는것이다.

어느면에결합하느냐에따라단백질의결빙방지활성도결정

물고기에서이단백질들이발견된이후다양한결빙방지단백

질들이식물, 세균, 곰팡이, 미세조류, 곤충, 효모등에서분리·

보고되어왔다. 주요결빙방지단백질들과이들의특성을아래

표에정리하였다.

지금까지삼차원구조가밝혀진결빙방지단백질들을보면공

통된기능인얼음결합특성을가지고있지만전체의구조는많

이다르다는것을알수있다. 이단백질들이어떤구조적특징

때문에얼음과결합하는지를알아보는일은매우흥미롭다. 먼

저얼음결정은정육각기둥형태(육방정계)의결정으로, 구성면

이기저면, 프리즘면등으로되어있다. 평평해보이는결정면들

도분자수준에서보면약간씩다르게물분자들이정렬되어있

어서각면의분자구조는서로다르다. 앞서말한바와같이결

빙방지단백질들의전체적인구조는다르지만얼음에결합하는

부위(얼음결합부위)의구조는공통적으로평평하다는특징이

있다.

하지만평평하다고해서단백질들이얼음과무작위로결합하

는것은아니다. 결합의특정패턴이있다는것이다. 예를들어

곤충과효모단백질은기저면과프리즘면에, 물고기의단백질

들은프리즘면또는피라미드면등에결합하는식이다. 다시말

해서서로이가맞는(짝이맞는) 얼음결합부위와얼음의결정면

이있다. 단백질이얼음결정의특정면에결합하면얼음은정육

각형이나피라미드형태를띠게되면서성장을멈추게된다(그

림참조).

또한, 어느면에결합하느냐에따라단백질들의결빙방지활

성도결정된다. 기저면에결합하는단백질들의활성이프리즘

면이나피라미드면에결합하는단백질보다더높다고알려져

있다. 대개곤충의단백질은물고기단백질보다결빙방지활성

이높은데, 그이유는온도의변화가비교적적은바다에사는

물고기에비해온도차가더큰육상에서겨울을나기때문에높

은결빙방지활성을띠는단백질이필요하고그에맞게단백질

이기저면에결합하기적합한구조로진화하여온것으로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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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방정계 얼음결정의 구조. 얼음 결정면에 각각 다른 단백질들이 결합한다. 기저면에는

곤충의결빙방지단백질들이결합하는것으로, 그리고피라미드면, 프리즘면등에는물고

기의결빙방지단백질들이결합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현재극지연구소에서연구하고

있는극지효모유래결빙방지단백질은두면모두에결합하는것으로관측되었다.

“결빙방지단백질을첨가하여세포를얼리거나녹일경우, 

얼음의성장자체를억제하여세포가입을물리적손상을

최소화함으로써세포의생존을도울수있다”



진다. 즉, 공통의얼음결합능력이생물이사는환경에맞게더

욱세분화되어진화해온것으로볼수있다. 

얼음성장억제로세포생존도와

얼음과단백질의결합은화학적변화를수반하지않는단순

한물리화학적결합이긴하지만, 이원리를활용할수있는곳

은의외로많다. 예를들어보자. 세포를얼릴때세포내·외부

에얼음결정이생기게되고점차커다란얼음으로성장해서세

포막을터트리거나세포소기관을파괴하여세포를죽게만든

다. 잘얼렸다하더라도녹이는과정(해동과정) 에서작은얼음

들이뭉쳐서커다란얼음이되면서같은이유로세포가사멸하

게되는경우가많다. 하지만결빙방지단백질을첨가하여세

포를얼리거나녹일경우, 얼음의성장자체를억제하여세포

가입을물리적손상을최소화함으로써세포의생존을도울수

있다. 현재다양한분야에활용하려는연구는있지만그범위

는제한적이다. 적용산업으로는식료품, 화장품, 의료, 그리고

농수산업순으로비중이높다. 결빙방지단백질의활용에대해

좀더알아보자.

식품산업에서단연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아이스크림분

야이다. 결빙방지단백질을첨가하게되면아이스크림의부드

러움을한층더오래유지할수있게된다. 식품첨가제로서의연

구는1992년이래로그적용가능성을타진해왔다. 적극적으로

아이스크림산업에적용한것은2002년이후이며산업화되어

직접적으로적용한회사는2007년Unilever사가처음이다. 화

장품분야에서도추운날씨로부터피부보호를위한기능성화

장품에결빙방지단백질을첨가하여판매하고있다.

또한농수산분야에서는결빙방지유전자등을활용한형질전

환동식물개발에초점을맞추고있다. 최근AquaBounty Inc.

에서는차가운바닷물에서도연어성장호르몬이잘생산하도록

형질전환된대서양연어를개발했는데, 이형질전환된연어는

얼음같이차가운바다에서도괄목할만한성장을나타냈다.

AquaBounty Inc.는이를“AquAdvantageTM fish”라고명명

하여2009년부터사업을시작하고있다. 농업분야에서는결빙

방지유전자를활용, 내한성이증가된형질전환작물을개발하

고있다. 이분야에서는Ice Biotech이라는회사가대표적이다. 

삶의질향상과궤를같이하는의료산업으로눈을돌려보면

이단백질의쓰임새가더클것으로예상된다. 현대사회에서는

고령화로인한노인성질환치료, 세포치료제, 바이오신약, 신체

장기(腸器) 개발및연구의원료에해당하는줄기세포및제대혈

의대량확보와효율적동결보존이요구되고있다. 줄기세포및

제대혈등과관련된세계시장규모는2015년에는최소250조원

가량될것으로추정된다. 줄기세포는일반적으로잘확립된세

포주들과는다르게동결보존의효율이높지않으며, 해동후쉽

게죽거나, 불특정세포로분화하는경향을보이므로동결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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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세포동결및해동과정의모식. 결빙방지단백질이나물질이있을경우, 세포에해로운

커다란얼음의생성이저해되어세포의동결및해동시세포를살리는데커다란도움이

된다.

결빙방지단백질을생산하는극지의물고기들. 왼쪽부터등가시치(eel pout), 둑중개(sculpin), 빙어(ice fish), 삼세기(sea raven).



후에도본래세포의특성을완

벽하게보전하는것이요구되

고있다. 고부가가치의줄기세

포, 제대혈등의동결보존에결

빙방지단백질이기존동결보

존제의대체제나보완제로사

용된다면그파급효과는상당

히클것으로생각된다.

대량생산시막대한수입대체와

수출효과있을것

하지만활용에가장큰걸림

돌이되는것이바로이단백질

의대량확보이다. 생물체내에

서합성되는단백질의양이적고이를농축하고정제하는일은

비용, 노동력측면에서비효율적이다. 현재결빙방지단백질을

상업화해서판매하고있는회사는전세계적으로유일하게A/F

Protein Inc.가있다. 이회사는결빙방지단백질들을엄청난양

의물고기에서뽑아내기때문에1그램당1200만원정도의고가

로판매하고있다. 이때문에아직도이단백질을크게상용화하

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므로결빙방지단백질을생산하

는균주의개발은경제적측면에서도효과가크다하겠다. 이를

해결하기위하여결빙방지단백질유사물질을합성하거나기존

의축적된결빙방지단백질의특성과구조를바탕으로고활성

결빙방지단백질을개발하는노력과연구들이진행되고있는

추세이다.

20년이상우리나라의극지연구를주도해온극지연구소는수

년간극지생물연구를통해, 극지미세조류, 효모등에서결빙

방지단백질3종을분리, 확보하였고, 이중극지효모에서분리

한결빙방지단백질의대량생산균주개발에성공하였다. 이를

기반으로대량생산된결빙방지단백질을줄기세포, 제대혈, 정

자, 난자등의동결보존에활용하는연구가집중수행될예정이

다. 이연구가성공할경우앞서기술한분야에서막대한수입대

체와수출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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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방지단백질

어류Ⅰ형 어류Ⅱ형 어류Ⅲ형 곤충 북극효모

대상종 Clupea harengus Leucosporidium sp.

아미노산잔기수 82 147 66 108 261

이차구조 1 α-나선 13 β-가닥

3차구조적특징 알라닌잔기다수

Pseudopleuro-
nectes americanus

Macrozoarces
americanus

Choristoneura
fumiferana

4 α-나선그리고

9 β-가닥

좌방향

β-나선형구조

좌방향

β-나선형구조

β-구조를포함한

구형단백질

C-형렉틴

도메인과유사

3 α-나선그리고

9 β-가닥

2 α-나선그리고

14 β-가닥

결빙방지단백질을생산하는극지미

세조류(위 : 남극 Pyramimonas sp.

아래 : 북극Chlorella sp.).

< 주요결빙방지단백질과그특징>

“현대사회에서는고령화로인한노인성질환치료,

세포치료제, 바이오신약, 신체장기(腸器) 개발및

연구의원료에해당하는줄기세포및제대혈의대량

확보와효율적동결보존이요구되고있다. 줄기세포및

제대혈등과관련된세계시장규모는2015년에는최소

250조원가량될것으로추정된다”



극지탐험기｜박영석대장의남극그린원정대

에디터•강윤성 자료제공•남극그린원정대

그린원정대

지난1월28일, 박영석대장이이끄는남극그린원정대가41일간의사투끝에

남극점에닿았다. 태양광과풍력을이용한친환경스노모빌을사용해패트리엇힐에서

테라노바만에이르는약5000킬로미터남극횡단에도전했던원정대는악천후로

목표를수정, ‘남극점’에도달했다. 단1%의CO2도배출하지않고태양에너지만으로

인류미래를위한청정대륙남극탐험에성공한것이다. 이역만리에서고군분투‘인간

드라마’를연출한그들의모습을원정일지를정리하여소개한다.

남극점을향해태양의돛을올려라
인류최초의친환경탐험시도, 태양의힘만으로남극점도달

1 2 3



12월 19일, 베이스캠프가있는유니온빙하(Union Glacier)

를출발, 5000km에달하는대장정에나섰다. 그린원정대의도

전은단순한탐험을뛰어넘어‘앞으로50년후, 화석연료가사

라지면인류의생존은가능할것인가?’에대한실험이다. 그만

큼사명감이막중하다. 하지만아이러니하게도그린원정대의

성패는하늘에달렸다. 태양광충전특성상어쩔수없는일이

다. 아침마다간절한마음으로하늘을보는게가장큰일이다.

남극의하늘이열리길기원하며.

예상치못한기상악화, 태양을찾아라

12월27일, 6일만에태양이모습을드러냈다. 놓칠수가없었

다. 드디어태양의돛을올릴시간이됐다. 솔라패널부터내려서

충전을시작했다. 하지만배터리상태가

좋지않다. 솔라콘트롤러에오류가있었

는데미처발견하지못하고100볼트의전

압으로충전하는바람에배터리에무리

가갔다. 결국70~80%선에서충전해소

극적으로운행해야하는상황이다. 솔라

패널1장도더금이가, 총22개중5장이

정상기능을발휘하지못하고있다. 솔라

패널을펼치고, 거두는데드는시간까지

고려하면, 대략 8시간간격으로 15킬로

미터씩이동할수있다. 이런계산이면,

하루동안갈수있는거리가고작45킬로

미터남짓이다. 남은시간을고려했을때,

여유가없다. 이곳남극땅에서가장즐겨

하는일은‘하늘바라보기’다. 태양을찾

는우리의모습이마치해바라기같다. 태양이숨으면꼼짝못하

는것이그린원정대의숙명이다.

1월5일, 블리자드가거세다. 솔라패널도다눕혀둔상황이다.

충전이더디게만이뤄지고있다. 이번원정동안잠한번편히

못잔대원들에게처음으로휴식을줄수있었다. 텐트가날아갈

듯부는바람속에서도다들깊은잠에빠졌다. 바람이이들의

피곤도걷어가기를…….

79도선부터시작한이번원정의5부능선을곧넘어선다. 2

시간을달리다보니, 극점쪽에서먹구름이몰려오고있다. 운행

을중지하고충전을시작했다. 며칠내내악천후에시달리다보

니몰려오는구름만보면덜컥겁이난다. 이곳에서는기다림자

체가악몽이다. 3시간을더충전한후36.4km를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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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3일, 이번원정에서가장힘든결정을내렸다. 팀을나누기로했다. 해서는안

되고, 하지않으면안되는모순속에서30시간을내내고민하고의논한결론이었다.

남겨진시간을생각했을때, 선택의여지가없었다. 어떻게든85도를함께왔던터라

아쉬움이더컸다. ‘그래, 우리의꿈이너무지나쳤겠지, 겸허해지자.’박영석대장,

강성규대원, 김수훈대원, 이용택대원만한대의모빌을타고, 남극점을향해가기로

했다. 필요한짐을최소화해, 옮겨실었다. 짐은덜었지만, 마음은오히려무겁기만했

다. 85도의비상착륙지점에남은이용목대원과신동민대원의모습이작아질수록,

마음이쓰렸다. 함께가지못해미안했다. ‘미안하다. 남극점에서보자.’

두팀으로나눈상태로운행을시작했다. 우리는41.4km를이동했다. 예상만큼이

동할수있었다. 저멀리구름만보이면, 그사이의햇빛이아쉬워이내충전을시작했

다. 조건반사적으로솔라패널을펼친다. 산너머남촌에는‘구름’들이살고있음을알

았다. 가끔씩부드러운눈을제대로파악하지못해모빌이뒤집힐위기가왔다. 한시

도마음을놓을수없는원정이었다.

왼쪽스노모빌을타고전진하는대원들. 화이트아웃과블리자드를뚫으며힘겨운운행을

이어가야했다. 1솔라패널을펼쳐놨지만기상악화로충전이더디기만하다. 2배터리가

충전되는동안장비를펼쳐놓고망중한을즐기는대원들. 3텐트에서매일매일의일을기

록하고있는박영석대장. 4용머리를단스노모빌과남극그린원정대원들. 5뜨거운태양

아래서솔라패널을이용해스노모빌의배터리를충전중인원정대.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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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7일캠프철수가예정되어있어, 23일이후로는우리를수

송할베즐러(중형급비행기)를사용할수없었지만캠프운영이

연장된상황덕에, 26일오전까지는베즐러를사용할수있는유

리한상황이전개된것이다.

지구상에서가장길게뻗어있는또하나의서밋(summit). 끝

을보여주지않을것같던하얀사막, 그속에서한없이작은존재

지만쉼없이달려온지난한달. 이제9부능선을앞두고있다.

마지막 1도를앞뒀다. 화이트아웃속에서운행은위험하지

만, 멈출 수가 없다. 감각에만 의존하여 거북이처럼 기어

17.2km를이동했다. 이틀동안태양빛

한줄기도구경하지못했다. 모두가패닉

상태다. 20시간이상충전을했지만절반

도충전되지않은상태다. 

세상끝마지막1도를남겨두고

1월26일, 원정막바지내내속을태웠

던하늘이3일만에열렸다. 예상밖의기

상악화, 식량은이제하루치밖에남지않

았다. 한끼마다절반의배식으로버텨야

한다. 한달이넘는시간동안힘겨운운행

을이어온대원들은이미체력이바닥상

태다. 배터리도수명이거의다된듯하

다. 이제남은거리는 69km다. 다음날

새벽부터서둘러20km를운행했다. 오

후에 한차례 더 운행하여 남극점까지

11km를남겨놓은상태다.

빈슨매시프에급작스레발생한환자

후송으로우리도착날짜에맞춰비행기

가뜰수없다고한다. 이젠식량도, 연료

도없다. 남은시간배를채울순없지만,

이원정의성공에대한기대감으로고통을이겨내고있다. 오늘,

길고도길었던원정의마지막밤을보낸다.

1월28일오전6시, 그렇게기대하던해발2835미터남극점에

닿았다. 우리는서로를부둥켜안았다. 41일동안참아왔던갈증

을해소라도할듯소리를질렀다. 여기가남극점이라고. 새벽6

시였다. 그동안우리를믿고, 힘을실어준모두에게고맙다. 무

엇보다, 부족한나를대장이라부르며척박한이세상끝까지함

께한대원들이너무도자랑스럽다. 다시한번실버볼(silver

ball)에입을맞췄다.

마의구간남위87도를뚫고

남극점을향하는87도구간은그소문만큼이나길이험했다. 심한사스투르기(요철

지대)가운행을계속방해했다. 출발부터심해진바람은어느새블리자드처럼불어댔

다. 결국한차례전복사고가발생했다. 대원들이부상은입지않았지만울퉁불퉁한

지형을지나오면서솔라패널3개가금이갔다. 설상가상모터가타버리는상황이발

생했다. 울퉁불퉁한오르막지역을지나면서과부하가걸려생긴문제였다. 결국김수훈

대원이모터를분해하는극단의조치를취했지만얼마가지못하고모터가멈춰섰다.

베이스캠프에서모터보급을위한비행기를띄우기로결정했다. 원정두번째보급

이다. 탐험에서보급을받는다는것은탐험가들이원하지않는일종의안전장치다. 원

정을이어가기위해서는어쩔수없는선택이었다. 왕복12시간이넘는비행이다. 남

극점을향해가는모빌에모터(심장)를내어준‘거북이2호’의이용묵대원과신동민

대원이베이스캠프로복귀했다.

이제문제는남은한주동안운행으로남극점에도달하기위해서모든힘을쏟아야

만했다. 모터를교체했지만배터리문제는여전했다. 남극점에도달한많은탐험가들

의기억처럼87도는여전히산넘어산이다. 고지를지나면서모터에과부하가발생하

고사스투르기를지나면서가해진충격으로솔라패널이계속해서망가지고있다. 우

리가87도에서계속고전하는이유다. 게다가부쩍내려간기온이배터리가정상작동

하는것을방해하고있다. 남극점까지300km 남짓남았다.

1월23일, 기상악화로베이스캠프운영기간이연기됐다는반가운소식이들려왔

1

2

1남극점에있는실버볼에입을맞추는박영석대장.  

2 1000km를달려남극점에도달한남극그린원정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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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란드는2005년북극탐험때부터상상의무대였고늘시야의가장자리에서꿈틀거리고있었다. 최대3000m가넘는얼음두께가2600km나뻗어

내려오는영구빙하층의얼음은진정한탐험의대상이었다. 결코도달할수없어보이는장엄하고도웅장한아름다움을간직한그곳에가기위해

지금까지와는다른탐험을모색했다. 2년여준비끝에그토록열망하던그린란드에마침내발을들여놓았다.

극지탐험기｜그린란드종단정찰탐험대

글•홍성택 대장 사진•그린란드종단정찰탐험대

‘개’와뒹군
하드트레이닝

52일

개썰매훈련중. 부채꼴

대열로썰매를끄는

개들을묶은줄이

생명줄이나마찬가지다.



나와왕청식대원, 그리고카메라맨장성호대원이22시간을날아

가도착한곳은그린란드서쪽해안가중심부인일루리삿(llulisaat)

공항. 북극의전형적인모습에반가움과설렘이교차했다.

이번정찰의주목적은개썰매다루는법을익히는것이다. 개

30마리와썰매2대를탐험에맞게제작해야하고, 탐험허가를받

고, 베이스캠프와탐험루트를정찰해야한다. 우린그어떠한사

전예약과준비도없이발로뛰며나가자는각오로이곳에왔다.

주인무는개는다른개들보는앞에서죽여야

개썰매구입과배우는데지불해야할비용이만만치않았다.

개30마리와중고썰매2대에800만원을요구했다. 개밥은따로

구입해야하는데20kg 한포대에7만5000원가량. 쌀값보다

개사료가더비쌌다. 그리고개썰매다루는방법을가르쳐주는

데1주일에100만원, 현지인집에머무는데하루20만원, 한국

으로돌아갔을때개를관리해주는데1주일에100만원을요구

했다. 현지인들은융통성과타협이라곤없었다. 적잖은금액을

요구하면서도타협은커녕얘기하는내내상대를비웃듯거만했

다. 하루24시간중3시간만날이밝은이곳의사람들을이해하

고타협하려면많은시간이필요할것같았다. 

우리는탐험허가신청을하고개와썰매를사들이고항공사

와협의, 기타행정처리를준비하는데1주일이상을소비했다.

이제, 우리가해야할것은최대과제인개썰매를배우는것이

다. 먼저개들과친해지기위해노력했다. 이곳개들은난폭한

늑대수준이다. 나와왕청식대원은며칠간개밥을주며, 똥도

치워주면서개들에게잘보이기위해서눈도장을찍었다.

이곳개들은한국인들이회로즐겨먹는넙치, 즉광어가주

먹이였다. 사람도자주못먹는광어를매일줬다. 그런데도다

가가면‘으르렁~’물려고하거나아예도망다녔다. 마음이

조급했다. 결국개를잡다가순간적으로팔이물리고말았다.

다행히몇겹으로옷을입고있어살속까지는이빨이파고들

지못했다. 

이런경우, 개가주인에게덤벼들거나물면다른개들이보는

앞에서그개를죽여야한다고했지만고생하며비싸게주고산

개를차마죽일수는없었다. 대신개들이보는앞에서사정없이

두들겨팼다. 그러자개는맞으면서도물려고덤비는바람에개

이빨에바지와이중화까지찢기고말았다. 이사건이후, 개들은

내가접근만해도도망가거나피했다.

시간이지나면서개들의이름과우두머리개를조금씩알게

되면서본격적인개썰매배우기에돌입할수있었다. 개힘은생

각보다강했다. 12마리가평균500kg을끌수있다. 한번출발

하면100미터달리기를하듯전속력으로질주했다. 처음썰매

를끄는막내개가체력을이기지못하고자주뒤처졌다.

빙하탐험에서개는생명줄, 놓치면끝장

썰매에는쿠션이없다. 달리면바닥의충격이그대로몸에전

달됐다. 운행중갑자기왕청식대원이앞에서런너를당기다가

썰매에서떨어졌고난달리는개를멈추려는생각에뛰어내려

썰매를잡았지만한손으로간신히잡은썰매가너무빨라세우

기엔역부족이었다. 그순간넘어졌고개들에게질질끌려가면

서“우니깃! 우니깃!”하고‘정지’를외쳤지만개들은뒤돌아보

기는커녕전속력을다해미친듯이달렸다. 그렇게30m 정도를

끌려가다놓치고말았다. 시야에서사라질때쯤, 언덕중간쯤에

선개들이사람이없다는사실을알고멈췄다. 순식간에일어난

어이없는상황이지만, 탐험중이런일이발생한다면분명우린

조난되고말것이다. 몇백킬로미터가넘는거리를걸어서탈출

해야하는데식량도장비도아무것도없이살아돌아가기란불

가능에가깝다.

특히내리막길에서의컨트롤이관건이었다. 개썰매에는브레

이크가없다. 빙하로접근하기위해서는산을몇개넘어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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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린란드종단(2680km) 계획루트도. 2 개목줄을풀고하네스를채우고있는왕청식

대원. 개썰매를몰기위해선먼저개들과친해지는것이급선무다. 3 훈련하면서사용했던

썰매. 길이2.7m, 너비0.8m다.

1

2 3



데, 내리막에서는개를썰매뒤로오게하고썰매부터천천히내

려가게해야한다. 개부터내려가게되면개도썰매도잃게된

다. 이개들은이제내가믿는생명줄, 놓치면안된다.

개들과소통하면서한마리씩이름과얼굴을기억하고녀석들

도우리를알아보기시작하면서본격적인운행에들어갔다. 내

륙빙하까지개를몰아산을넘어빙하층으로접근했다. 그토록

소망했던빙하를보는순간묘한흥분과소름이일렁였다. 가장

자리부터수많은대형크레바스가호위하듯빙하를에워싸고

있었다. 이빙하가나를진정한탐험으로이끈마약과도같은존

재였다.

그린란드에서의일상은개들과운행하고돌아오면, 탐험허가

에관한신청업무를알아보고썰매제작과경비행기사용료, 탐

험루트를알아보는식이었다. 우선탐험허가신청서류는7가지

가넘는다. 아주복잡하고까다롭다. 모두직접해야하는데총

기허가, 탐험루트, 보험, 무전기, 개접종, 내셔널파크출입, 경

비행기이착륙허가등요구조건이매우많고까다롭다. 지금까

지그린란드횡단(동서1500km미만)은많이있었지만개썰매

로아이스캡(직선거리2680km) 종단탐험은한국탐험대가처

음신청하는거라고했다. 이때문이지몇주일이아니라몇개

월시간을두고서순차적으로허가를받아야했다.

다음으로중요한것은경비행기(투윈오트) 사용료. 탐험비용

에서가장많이차지하는부분이다. 분당비용을산출한다. 빙하

위에착륙하는위험성때문에비용이몇배나더비쌌다. 탐험에

사용할썰매는현지인들이사용하는것보다조금길고넓게그

리고강하게만들었다. 길이만3.5m, 북극전통개썰매로못을

사용하지않고끈으로만묶어서만드는데정말강하고튼튼했

다. 대당가격은중고자동차가격과비슷했다.

서로잡아먹는늑대같은개들또한탐험대의일원

개들과보내는시간이많아지니이제야개또한탐험대의대

원이라는생각에애정이생겨났다. 개들이좋아하는물개를배

불리먹여주고싶어, 기회가될때마다현지인과바다로나가물

개사냥을했다. 숨을쉬기위해수면위로머리를내미는물개

를찰나에장총으로머리를쏴잡아야한다. 그러나배움직임

때문에명중시키기가쉽지않았다.

개의체력을높이고털에윤기가나도록건강하게유지하려면

1주일에한번정도는물개고기나광어를먹여야한다. 물개하

면해구신을귀하게여기지만이곳에서는쳐다보지도않는다.

다음으로개들이좋아하는먹이가광어인데, 큰것은20kg, 평

균5kg 정도된다. 개들이먹을광어1마리를빼앗아3일동안

회만먹기도했다. 맛은두말할나위가없었다.

믿기힘든놀라운일도있었다. 그린란드개들이거칠고강하

다는애기는많이들었지만정말상상하지도못할일이벌어졌

다. 개가개를잡아먹어버린것이다. 머리와내장만남겨둔채.

그것도강한개2마리가약한개1마리를물어죽여먹어치웠

다. 달려갔을때는핏자국만눈위에낭자한채있었다. ‘앞으로

이늑대같은개들을데리고60일이상을온갖어려움을함께극

복하며종단을해야하는데…….’일순간에긴장감이몰려왔다.

한국으로돌아가기전, 마지막으로물개라도많이잡아서비

축해놓고떠나면마음이편할것같아서몇번이고사냥을나갔

으나한마리도잡지못하고빈손으로돌아와야했다. 한국을떠

나온지52일. 우린이곳에서정찰업무와트레이닝을마무리하

고본탐험을위한준비를어느정도마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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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직접개썰매를몰면서현지인으로부터운행법을익히고있다. 

아래개가가장좋아하는먹이인물개를잘라서개들에게먹이로주고있다.



극지를사랑하는사람들｜남극세종과학기지제24차월동연구대원들

에디터•강윤성 사진•세종기지24차월동연구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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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천국!
언제나즐거운24차월동연구대
남극세종과학기지제24차월동연구대원들이2010년12월부터2012년1월까지14개월동안남극

세종기지에서월동생활을합니다. 지구기후변화로극지연구의중요성이날로증대되는이때, 

극지기초과학연구의최일선에서뛰는세종기지월동대원들의활약이더욱기대됩니다. 지구반대편,

머나먼극한의땅에서열정과사명감을갖고꿈을실천하는그들의생활이자랑스럽기만합니다.

1남극세종기지창립기념식. 2월 17일세종기지창립기념식준비와진행에대한역할분담으로이틀전부터대원들은발전기정비및전기선로확인, 형광등교체작업, 기지주변환경정화작

업등을하느라분주했습니다. 또한기지를방문하는외국대원들을위해여러음식을준비했습니다. 이에각기지의대표단은‘원더풀!’을연발했습니다. (사진이병길대원) 

2 거북호다시태어나다.세종과학기지의바지선‘거북호’가대대적인보수작업을마쳤습니다. 2004년건조된거북호는혹한의작업환경을반영하듯선체여러곳에녹이슬어있어점검

과보수가필요했습니다. 이번보수작업은거북호선체의녹제거및방청작업, 도색작업등을중심으로진행됐으며, 월동대원모두가협동한결과작업을일찍종료할수있었습니다. (사

진조상용대원) 3 새해복많이받으세요! 남극세종과학기지의새해맞이.설날아침모든대원들이정성스럽게준비한음식들로차려진차례상앞에서조국을생각하며경건한마음으로

차례를지내고다함께맞절로세배를했습니다. (사진최경호대원) 4 조디악을바다로내미는대원들. 2월5일펭귄마을입구해변으로밀려올라온중국기지조디악2대를세종기지대원

들이중국대원들과힘을합쳐바다로내보냈습니다. 남극기지대원들의동료애가빛을발하는순간이었습니다. (사진신형철대장)

보수중

보수후

보수중

1 2

3 4



2011
spring + sum

m
er

▼

37
1 행운의무지개.대원들의희망찬월동을응원하듯남극세종과학기지위로무지개가걸렸습니다. 1년2개월동안24차월동대원들의행운을기원합니다. (사진박종권대원) 

2Birthdays in March. 3월은무려5명이나되는대원들이생일을맞이했습니다. 그래서두번으로나눠실시, 그어느때보다즐거운한달을보냈습니다. 위김종필, 김병록대원.(사진

이병길대원) 아래김정현, 한세종, 나형술대원. (사진최한진대원) 3 세상과다시연결되다!한국소식에언제나목마른월동대원들은위성방송으로몇몇한국TV를시청하며즐거워합니

다. 하지만1월20일, 원인불명의이유로갑자기위성방송을볼수없게되자대원들은점점답답해지기시작했습니다. 이에담당인최경호대원(전자통신)은두달간고장원인을찾고문제

를해결하기위해밤잠을설쳤습니다. 결국극지연구소로자문을요청했고, 위성안테나수신부LNB 부품을극지연구소에서남극까지특급배송을해주어작업을완료했습니다. 세상과다시

연결되던3월16일, 우리는그날을‘통신의날’로지정, 공포했습니다. (사진최경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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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디악유류탱크이동.기름마저얼지도모르는추위에대비, 발전동앞

에보관중이던유류를조디악창고안으로들이는작업이진행됐습니다.

(사진 최경호대원) 2 눈을사랑하는대원들. 지난 4월 1~15일 두번의

블리자드와폭설이계속되자기지주변은온통‘눈나라얼음나라’가됐

습니다. 하루일과는어김없이주요길목에대한제설작업과장비점검으

로시작했습니다. 힘든 작업에도불구하고월동대원들의마음은즐거움

으로가득했습니다. (사진박종권대원) 3 돌섬상륙.마리안소만의빙벽

을배경으로해양연구중인대원들. (사진김종필대원)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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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소 홈페이지 (www.kopri.re.kr)에

들어가시면‘눈나라얼음나라’웹진을 통해

서남극세종과학기지월동연구대원들의더

다양한활동을볼수있습니다.

체육관동눈제거.

1 블리자드? 이젠걱정없어요. 월동대원들이남극의눈보라속에서도꿋꿋하게배관공사를하고있습니다. 기계동과각

건물을연결하는배관은세종기지의혈관입니다. 평상시에는괜찮지만블리자드라도불게되면단시간에상당한양의눈

이배관위에쌓이고, 그무게로인하여배관간접합부위가벌어질수있습니다. 이를예방하기위해세종기지내폐건축

자재를이용하여배관덮개를제작했습니다. (사진신형철대장) 2 기지의보물인중장비.세종기지에는16대의차량과중

장비, 고무보트4대가있습니다. 설상차2대, 스노모빌4대, 갤로퍼, 포터, 세렉스, 스타렉스(벨링스하우젠기지상주), 굴삭

기, 지게차, 휠로우더, 다목적굴삭기, 덤프트럭, 크레인등입니다. (사진김영웅대원) 3 즐거운어린이날.지난5개월을쉼

없이달려온월동대원들이5월5일어린이날을맞이하여야유회를떠났습니다. 단, ‘37세이하’어린이(?)들만. 장소는기

지에서650m 떨어진실내체육관동입니다. 입구가완전히눈으로덮여있어중장비를이용해치웠습니다. 어르신들이미

리손질해준양고기를배부르게먹은후에는눈썰매를타러갔습니다. 참으로오랜만에누려본즐거운어린이날이었습니

다. (사진최경호대원).

눈썰매타는대원들.

굴삭기와고무보트.

1

설상1호와김종필대원.

양꼬치.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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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강윤성 사진•주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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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장보고과학기지

건설에일조할것”

“대륙기지건설예정지인남극테라노바베이에도착했을때

이곳에서어떻게공사를할까무척난감했습니다. 공사자재와

장비는물론이고, 입을것, 먹을것, 잘곳, 사무실, 식당, 화장실,

심지어두루마리휴지까지모두한국에서가져가야하거든요.

쓰레기도현지에서처리할수없어전부되가져와야하고…….”

지난2월3일남극제2기지(장보고과학기지) 건설공사부지

에첫발을디딘곽임구소장에게그곳은‘지구는지구인데, 숨

을쉴수있다는것만빼면달나라랑별차이가없는곳’이었다.

1년내내얼어붙은동토의땅, 사진에서보던그대로허허벌판

이었다고한다.

2014년3월준공을목표로테라노바베이에지어질남극장

보고과학기지는연면적4232m2에지상4층규모의본관동과

발전동, 정비동외에도여러부대시설과연구시설로구성된다.

영하40도의극한기온과초속65m의강풍등척박한극지환

경에서도안정적인연구와안전한생활이이루어질수있도록

유체역학적건물디자인, 4중화발전시스템, 화재대비각종시

스템과같은건설지환경에적합한기지건물의형태와구조를

갖추는등특수하고다양한요소들이설계에반영되었다.

“어제(5월23일) 기본설계를바탕으로한실시설계를조달청

에제출했습니다. 일부시설들의배치가변경됐지만기본설계

와큰차이는없습니다. 아직심의단계가남아있고, 이게끝나면

지적사항을반영해서본계약이이뤄집니다. 그때부터각공정

별로협력업체를선정하고, 자재와장비를발주하게됩니다.”

국토해양부는지난해3월장보고과학기지건설지를동남극

테라노바베이로확정한데이어, 11월에조달청주관턴키심의

과정을거쳐기지의실시설계적격업체로현대건설(주)컨소시

엄을선정한바있다.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진행된이

번사업은2014년준공을목표로금년2월초에현지정밀조사

를마치고, 본격적인착수에들어갔다. 곽소장이장보고과학기

지건설공사현장소장을맡은것은컨소시엄선정발표가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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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안된지난해11월하순. 두바이항만건축공사현장소장

을거쳐베트남에서가장높은건물인지상68층높이의호치민

의비텍스코파이낸셜타워건설을마쳐갈무렵이다. 당시하노

이매리어트호텔현장소장도겸직하고있었다.

“업체선정이후저희컨소시엄에서5명이극지연구소와여러

관련기관으로구성된남극 장보고과학기지현지정밀조사팀

일원으로1월22일부터2월24일까지약한달일정으로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장보고과학기지현지정밀조사팀은 1월 26일뉴질랜드크라

이스트처치에서추가장비와물품을싣고승선, 8일만인2월2

일밤에야건설예정지인테라노바베이에도착했다.

“밤10시였죠. 그런데도백야로해가한낮같이중천에떠있는

거예요. 그때서야8일동안내리고생한뱃멀미가멈추더군요.”

현지정밀조사팀은블리자드와악천후속에서도최선을다하

여지질조사, 지형측량등계획된작업을처리했다. 본관동, 발

전동, 정비동, 부두예정지등에대해지질조사를위한보오링

작업을진행했으며, 풍력발전기위치, 해수취수구설치장소,

건설지부근의암초부분정밀조사도마쳤다. 또한해저지형탐

사기를이용해서해저모습을3차원으로재생하는등인근연안

의해저지도를완성하기위한해양조사도병행했다.

장보고과학기지는앞으로1,2차년도에걸쳐착공될예정이

다. 1차년도에본관동, 정비동, 발전동등큰구조물들의골조,

외장, 내부모듈등이완성되고, 2차년도에는나머지를착공,

준공된다.

“장보고과학기지에모듈러타입을적용한신공법이적용되지

만, 크레인,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발전기등공사용장비또

한화물선에실려다들어갑니다. 공사인력만해도100여명이

될것같습니다.”

장보고과학기지건설공사프로젝트를총괄하는곽소장이가

장우려하는것은건설현장의불확실성이다. 그는“극지이다

보니장비부속하나교체하는것과같이아주간단하고단순한

것일지라도공사중문제가생겼을때해결하기어렵다”며“일

단은그런돌발적인문제가안생기게철저히예방하고준비할

것”이라고강조했다. 또한곽소장은시공시애로점으로현지

에서의하역과운송작업을꼽았다. 기존항만시설이없기때문

에배를부두에다바로댈수없는게그이유다.

“화물선이테라노바베이에도착하면바지선을이용해화물을

육지까지실어나르고400여미터떨어진건설지까지길을내서

화물차로공사장비와자재를옮겨야합니다. 그뿐만아니라전

기, 수도, 하수등공사용가설시설이전혀없어전부한국에서

준비해가서설치하고사용후에는철거해되가져와야합니다.”

장보고과학기지현지정밀조사팀의테라노바베이건설현장

의모든일정은2월14일까지차질없이마무리됐다. 작업내내

문명과동떨어진곳에서블리자드와추위에맞서야했고, 기상

악화로작업기간약2주동안거의1/3은작업이아예불가능했

을정도였지만모두들사명감과자부심을갖고일했다고한다.

그리고그날밤12시뉴질랜드크라이스트처치로출항했다. 하

지만아무도예상치못한일이약8일후도착한그곳에서벌어

졌다. 진도6.3의강진이발생, 도시를뒤흔든것이다.

“22일오전에아라온호에서내려, 차를타고공항쪽에있는

남극센터에가는길이었어요. 하필이면진앙지바로위를달리

고있었어요. 차가갑자기펑크가난듯휘청거렸습니다. 아라

온호에계시던분들도갑자기배를댄부두가꺼지고지반이흔

들려서버스에짐을옮겨싣던중바로배로복귀했다고합니

다. 다들무사한게천만다행이었죠. 미리액땜한것이라고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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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탐사, 
내삶의
터닝포인트

나도극지박사｜2010년북극연구체험단김남욱군

글•김남욱(한국과학기술원1학년)

1년, 365일, 8760시간. 시계의분침이8000번을회전해도다채워지지않는시간이다. 하지만‘벌써일년’이라

는노래제목처럼1년이라는시간은눈깜빡할사이에지나가는단위이기도하다. 여름방학을시작하며작년여름

을떠올려보니, 지난1년동안정말많은일들이있었다. 대학교원서준비부터입학시험, 합격, 고등학교졸업, 대

학교입학, 캠퍼스라이프까지! 매순간의경험들이부족한나를조금씩성장시켜나갔다. 수많은일들이있었지만

그중에서도작년이맘때쯤이내인생의중요한터닝포인트였다고생각한다.

‘기회의신의뒷머리는대머리이다?!’

1년전, 나는입시를코앞에둔과학고2학년학생이었다. 내신은어느정도괜찮은정도였지만, 특기라고내세울

만한것을찾지못했던나는그런부분에서약간위축되어있었던것같다. 그래서주위의대단한친구들을보며이

과의길을선택한것이옳은선택이었을까스스로묻기도하였다. 글쓰는것을좋아하였지만과학을탐구하는것

에더큰흥미를느껴서과고로진학하였는데, 그결정에일말의회의감을느끼던시기였다고할수있다.

그러던중동아사이언스에서주최하는전국학생과학논술대회를알게되었다. 과학과논술모두에흥미를느낀

나에게는흥미로운기회였다. 주어진논제들을찬찬히보는데극지의개발과보존을논하라는논제가한눈에쏙들

어왔다. 이글을쓰고싶다는느낌이굉장히강하게들었다. 평소환경에관심이많았던나는대학입시에중요한영

향을미치는내신시험기간임에도불구하고2주일이라는시간동안고민하고, 자료를찾아보고, 적고다시고치기

를수회반복하여글을써내려갔다. 회의감을떨쳐내고자하는마음이컸던것같다. 스스로에게부끄럽지않고자

노력하였고, 글을쓰고고민하는과정을즐겼다.

나를만족시킨글이심사위원님들의마음에도들었던모양이었다. ‘기회의신의뒷머리는대머리이다?!’라는제

목의글을통해고등부에서상을수상하게되었고, 북극을직접갈수있는기회를얻게되었다. 과학논술을통한수

상은단순한수상과부상의의미가아니었다. 이과를선택하였다고나머지영역들을버려야하는것이아니라내가

가진여러가지의것들이뭉쳐졌을때빛을낼수있다는것을깨달았고, 과학과글을통해세상을발전시키겠다고

다짐하게된계기가되었다.

2학년여름방학, 7박8일간의북극탐사가나에게어떤영향을미치게될지처음에는알지못했다. 한국에서극소

수에게주어지는기회가주어졌다는것으로인한들뜸과새로운것을경험한다는것에대한기쁨, 그리고입시를

앞둔학생으로약간의부담감만이느껴질뿐이었다. 같이북극을가게되는사람들과인천공항에서출국소속을받

을때비로소북극을간다는것을실감했다. 처음만나는사람들과의7박8일의일정이걱정되기도하였고, 극한환

경에간다는사실에긴장도조금했다. 하지만북극을간다는사실을실감했을때드는강력한생각은이것이었다.

‘나에게온기회를놓치지말자.’입시라는개인적으로중요한시기를앞두고시간을낸만큼이번8일이정말후회

★필자김남욱군. “오염되지않은청정빙하라는말을듣고한입에
냠냠~, 피가되어내온몸을흐르고있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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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8일이되도록만들어보자는것이출국비행기에오르며다짐한생각이었다.

나는영어대화가능숙할정도로영어실력이좋지는못하다. 나는대인관계에있어서적극적이고활발한사람은

아니다. 나는잘생기지도않고모두를웃게만들수있는유머감각을지니지도않았다. 하지만이런생각들을잠시

내려놓고한가지만마음속에품었다. 자신감. 영어실력이부족하다고외국인이랑대화를못하는것은아니다. 기

본적인영어단어들과바디랭귀지그리고대화하고자하는진심, 이세가지로나는노르웨이숙소에서처음만난

외국인과몇시간동안잡담도하고한국을소개하기도하며친구가되었다. 내가짧은영어실력을부끄러워하였다

면이런일은상상도못했을것이다. 할수있다는자신감을가졌기에능력이상의효과를낼수있었다고생각한다.

자신감과끈기를키워준북극의힘

북극탐사의일정으로여러장소들을방문하였지만역시하이라이트는트레킹이었다. 다산과학기지가있는기지

촌뒤로육지빙하가있는산을트레킹하는일정이있는데가장고되면서도가장느낀게많은일정이었다. 극지방

의추운기후때문인지간혹보이는매우작은크기의야생초들을제외하고는산이바위로이루어져있었다. 쉬지

않고왕복한7시간의트레킹은체력과인내의한계를시험하였다. 잘다듬어진등산로가아니었기에몸에힘도많

이들어가고, 위험한길도있었다. 관찰하고자하던육상빙하는눈앞에서가까워지지않는데, 몸은지쳐가고같이

가는팀원들을챙겨주다보니시험에든다는것이이런것일까생각이들었다. 그렇게힘들면힘들수록오기가생

겼다. 내가어디까지할수있는지확인해보고싶기도하였고, 스스로를믿었다. 마침내육상빙하위에서서주위를

둘러보았을때할말을잃었다. 하늘과육지가하나가되는장면을엿보는느낌으로엄숙함과함께감동이밀려왔

다. 이렇게아름다운환경을지켜야겠다고다짐하며북극을가슴속에깊게담았다.

터닝포인트. 나에게북극탐사의경험은이다섯글자로설명할수있다. 나의선택에회의감이들때내가잘할

수있는것을일깨워주었고, 자신감을가질수있도록도와주었다. 또한도전할수있는의지를심어주었고, 환경을

지키겠다는생각을굳건히다져주었다. 북극에서얻은, 북극을통해서배운마음가짐을바탕으로지난1년을살아

왔다. 지금도대학이라는새로운환경에서자신감을가지고나의장점들을살리기위해부단히노력하고있다. 외

국인들을만나서마음을터놓고한국을소개하던느낌을되살려현재, 카이스트학생홍보대사인카이누리로서열

심히활동하고있다. 또한, 과학과글을통해대중들과소통하고삶의터전을지키는과학자가되기위해학업과독

서활동, 문화활동도소홀히하지않으며후회하지않는, 후회하지않을삶을살고있다.

이글을읽는여러분들은스스로에게물어스스럼없이만족한다고대답할수있는삶을살고있는가? 어떤형태

로다가올지모르지만기회는항상우리를기다리고있다고생각한다. 그기회를잡느냐방관하느냐는각자의의지

에달려있다. 모두각자의터닝포인트를찾는다면더욱성장할수있을것이다.

★북극탐사시노르웨

이숙소에서사귄친구

Marie Kipper
berg.

짧은 영어 실력이었지

만 자신감을 갖고 몇

시간에걸쳐대화를나

눴다. 현재는페이스북

친구다.

★카이스트학생홍보대사카이누리의친구들과함께프

리허그 행사를 진행 중이다. 맨 왼쪽이 김남욱 군.(출처:

Kaistar WEBZ
INE 2011.06)

★육상빙하에선2010북극연구체험단. 오른쪽에서세번째가필자.



빙붕(氷棚, ice shelf)이란대륙빙하

인빙상(氷床, ice sheet)이바다쪽으로

흘러내려빙상의연장이바다에떠있는부분으로대개평탄한지

형을보이며두께는보통50~600m에달한다(그림1). 빙붕은그

린란드와캐나다에서도일부발달하지만남극에가장널리발달한

다(그림2).

최근전지구적인기후변화에따라극지역의빙붕에도큰변화

가일어나고있다. 과거의기후변화기록과현재기후변화에따른

환경변화를살펴보면극지역은중위도나저위도지역에비해기

후변화가크게나타나고그에따른영향도많이받는경향이있다. 빙붕의경우는온난화가일어나

면위로는따뜻해진대기에, 아래로는따뜻해진해수에

노출되기때문에빙상이나기타육상기반의빙하보다

더빠르게붕괴와후퇴를겪게된다.

빙붕의붕괴는전지구

적인해수면의상승을불

러올수있다. 현재해수면

은지난빙하기에비해120m 정도상승한상태이며,

그린란드와남극빙상이모두녹을경우전세계해수

면은70m까지상승할수있다. 20세기동안전세계

해수면은꾸준히상승하였으며최근엔상승속도가더욱빨라졌다. 1993년에서2003년사이에전

세계평균해수면은연간2.8 mm 정도상승하였다. 이중온도상승에따른해

수의열팽창에의한것이1.6mm 정도이고나머지는빙하의용융에의한것으

로여겨진다. 기후변화에대한정부간협의체의보고서에의하면이기간동안

남극빙상의용융에따른해수면상승효과는연간0.21 mm 정도로추정된다.

극지역에서는빙붕뿐만아니라바닷물이얼어서형성되는해빙(海氷, sea

ice) 역시온난화에따라매년급격히축소되고있다. 하지만해빙은원래바닷

물에서유래하였고바다에떠있는상태이므로녹더라도해수면상승을일으키

세계의극지연구활동｜서남극빙붕사업

글•이재일극지연구소극지기후연구부책임연구원

지구온난화의재앙,
남극거대빙붕이무너진다

빙붕이란?

빙하용융과
해수면상승

1

2

3

1 빙상(ice sheet)과 빙붕(ice shelf)

의모식도.(출처: 위키피디아) 

2 남극의주요빙붕들.(출처: 미국국

립빙설자료센터NSIDC)

3 온난화에 따른 빙붕 붕괴 및 이에

따른빙하의후퇴.(출처: NSIDC) 

미
래
를
여
는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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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않는다. 빙붕의경우바다에떠있는상태이므로해빙과마찬가지로빙붕자체의붕괴나축소

만으로는해수면상승을일으키지는않는다. 하지만빙붕은육상빙상의이동속도를조절해주는

역할을하므로, 빙붕의붕괴는빙붕과이어져있는빙상의붕괴를촉진시키게된다(그림3). 실례로,

2002년남극반도의라슨B 빙붕이붕괴된이후빙하의속도가2~6배증가하였다는보고가있다.

육지에발달한빙상이붕괴되면육지의물이바다로공급되는효과를일으키므로해수면의상승이

일어나게된다.

서남극의남극반도는세계적으로도온난화가가장빠르게일어나고

있는지역중하나이다. 지난100년간지구평균기온이약0.6℃상승

한반면남극반도지역의평균기온은약3.7℃상승하였다. 이에따라

1960년대이후남극반도지역의많은빙붕들이붕괴하거나후퇴하였다(그림4). 특히워디, 윌킨스,

프린스구스타프, 라슨A, 라슨B, 라슨C 빙붕은그면적이1000㎢이상축소되었다(그림5와6). 이

지역에서는현재의간빙기인홀로세(약지난1만년간) 동안적어도한번이상빙붕이사라졌다는

사실이보고되었고, 현재도빙붕붕괴현상이가장빈번하게관측되는지역중하나로빙붕연구에

가장적합한지역이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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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반도의
빙붕붕괴

4 5

6

4 남극반도빙붕의붕괴및감소.(출처: Smith, 2007 논문)  52002년3월남극반도동안의라슨B 빙붕의붕괴.(출처: MODIS 위성자료) 

62008년3월남극반도서안윌킨스빙붕의붕괴.(NSIDC 자료) 



빙붕지역연구는그과학적중요성과대중의관심에도불구하고탐

사를위해쇄빙연구선이꼭필요하고결빙해역탐사에대한노하우가

축적되어야하므로미국, 영국등일부선진국에서만연구를진행해왔

다. 미국의 경우 빙붕에 대한 지속적 관측 및 자료 축적은 주로 NASA(미국 항공우주국),

NOAA(미국해양대기청), NSIDC(미국빙설자료센터)과같은국립기관에서수행한다. 직접적

빙붕탐사의예로는2002년라슨B 빙붕의붕괴직후NSF(미국과학재단) 극지연구국의지원으

로미국대학의공동연구팀이종합해양탐사를수행한바있다. 영국의경우는BAS(영국남극조

사소)를중심으로오랫동안남극에서기후변화과학과지구온난화문제와관련된이슈해결을위

한연구를선도해왔다.

1970년대이후로인공위성자료를이용하여남극반도지역에서여러빙붕의면적변화와온난화

와의상관관계에대해지속적으로연구해왔으며많은연구결과를발표하였다. 최근의빙붕연구

는실측및다양한지구물리적방법을이용한빙붕면적변화관측, 인공위성을이용한원격관측,

과거해양환경변화복원, 빙하기록을이용한고기후복원, 해양생물의변화, 해양물질순환연구,

기상자료해석, 우주기원동위원소를이용한빙하의후퇴양상연구등다양한분야의학제간종합

연구로시너지효과를거두고있다. 빙붕연구는아직해결되지않은문제들이많고관련기술도계

속개발중이며탐사하지못한빙붕도많아앞으로도더욱발전할전망이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빙붕붕괴현상은지구온난화현상을가

장극명하게드러내는예중하나로제시되고있다. 온난화현상의정

도및추세예측을위해서빙붕의변화에대한지속적인감시가필요

하다. 또한온난화에따른빙붕붕괴의영향을파악하기위해서는과거의빙붕붕괴시의환경변

화를연구할필요가있다. 한국의경우는한국해양연구원부설극지연구소와국내대학연구진들

에의해남극반도주변해역에서지질, 지구물리, 고기후및고해양분야의연구를수행하여왔으

나쇄빙연구선아라온이건조되기전에는쇄빙선을통해서만접근이가능한빙붕지역에대한연

구는불가능했다.

극지연구소에서는2010년부터‘서남극빙붕변화관측시스템구축및제4기해빙사복원기술

개발’이라는연구과제를수행하고있다. 극지연구소에서는이연구과제를통해서남극지역의빙

붕의변화를관측하는시스템을구축하고자한다. 서남극빙상의안정성을평가하고

빙붕지역을관측하는시스템을마련하는것은서남극지역에서의빙상감소및

빙붕붕괴속도를예측하는시스템을마련하는초석이될것이다. 또한이연

구과제에서는신생대제4기(과거약2백만년) 동안비교적온난했던시

기에서남극빙붕지역의환경이어떠했는지를살펴볼것이다.

이를통해온난기의빙붕축소나붕괴가해수면상승과생태계

변화등극지역및지구환경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파악하

고자한다. 이과제는극지연구선진국들과의긴밀한국제공

동연구를통해수행되고있다. 따라서극지역연구및시료채

취에필요한다양한첨단기술을습득하고받아들이는데큰도

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극지연구소의‘서남극빙붕변화관측시스템구축및제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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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빙붕
지역연구

극지연구소의
빙붕연구사업

7 극지연구소의‘서남극 빙붕 변화

관측시스템구축및제4기해빙사복

원기술개발’과제의연구방법.

7



해빙사복원기술개발’연구는해양과빙붕위, 육상등다양한빙붕환경에서관측및시료채취, 분

석을통해빙붕지역의변화를종합적으로조사할예정이다(그림7). 현재일어나고있는빙붕의변

화를모니터링하기위해서는다양한지구물리적장비를사용한다. 해양에서는실시간수중음향

관측시스템을구축하여빙붕붕괴에따른음향정보를수집하고(그림8), GPS가장착된종합

관측시스템을AMIGOS를이용하여빙붕의이동을모니터링하고기상자료를획득하며(사진

9) 레이더장비인GPR을이용하여빙붕의내부구조를조사할것이다. 현재의변화외에도육상

의노두및해양퇴적물의과거기후기록을복원하여과거의빙붕지역의환경변화를복원할예

정이다. 육상에서빙상위로노출된노두에서시료를채취하여우주기원동위원소를분석하면

과거빙하의전진및후퇴기록을알수있다. 해양의퇴적물을자세히분석하면과거의빙붕의범

위변화, 생태계및해양환경의변화를알수있다. 해양퇴적물을시추기를이용하여채취하는데

‘사진10 ’은2010~2011년에걸친쇄빙연구선아라온을이용한남극웨델해탐사시해양퇴적물을

채취하는모습이다.

이연구과제는빙붕탐사경험이풍부한미국과영국의대학, 연구소연구진들과의국제공동연구

로수행될예정이며한국과미국쇄빙연구선의공동운용, 탐사장비개발및기술지원, 전문인력교

육등다방면의협력을통해최대한의성과를낼수있도록기획되었다. 특히2013년초에는한국의

쇄빙연구선아라온을이용하여남극반도라슨C 빙붕지역을탐사하고관측장비를설치할예정이

다. 이지역은남극반도의빙붕중가장큰빙붕지역이지만접근이용이하지않아아직본격적인종

합연구가이루어지지않은지역으로탐사성공시빙붕연구에크게이바지할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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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빙붕지역관측에이용될실시간자동수중음향관측장비(AUH, NOAA). 9 서남극빙붕지역에설치예정인관측시스템AMIGOS. 

10 2010~2011년아라온을이용한남극탐사에서중력시추기로해저퇴적물을시추하는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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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남극에사는생물에대해서어떤생각을할까?  대체로두가

지생각을하는것같다. 하나는펭귄등일부생물들만남극의극한환경

속에서살아가고있다고생각한다.  또생물들의종류는적지만크릴처

럼아무리많이잡아도줄어들지않고그만큼은유지될 정도로무궁무

진하게많이살고있다고생각하는것같다. 두생각은맞기도하고틀리

기도하다. 육지생물들은아주제한된소수의생물들만낮은온도와혹

독한서식지에적응하여살아간다. 하지만바다생물들은독특한진화과

정을거쳐다양하게분화하여높은다양성을나타낸다. 남극대륙은눈과얼음으로뒤덮인2천5백만년동

안다른대륙과격리되어있었다. 그러니까아주오랜시간동안인간의간섭이아예없었거나아주제한적

이었다. 이때는모든남극생태계가안정된상태를유지하였다. 사람들의출입이잦아들면서안정성은서

서히문제를일으키고있다는전문가들의우려가있다.

1펭귄마을이라고불리는남

극특별보호구역. 바톤반도

(Barton Peninsula)의나레

브스키 포인트 (Narebski

Point)인데 멀리보이는바다

는맥스웰만이다.

2 펭귄마을 주변에서 발견

된도둑갈매기의둥지. 주변의

초록색은남극선태류이다.

극지의자연환경｜남극생물다양성

글사진•제종길한국해양연구원자문위원(전국회의원)

때묻지않은생태계의천국
남극생물약2만종서식...온난화로위협받아

2

1



기후온난화현상이남극생태계의가장큰위협요소

남극대륙은지구상에서가장추운곳이고, 건조하고, 바람도가장강하며, 최고위도에위치하여아주오

랫동안사람들의접근을불허하였다. 얼음이얼지않은곳은전체대륙의1%도되지않는다. 이런곳도한

때는공룡이살고식물들이숲을이루었던적이있었다고한다. 한편남극을둘러싼바다, 남빙양(The

Southern Ocean, 남대양이라고도함)에는약5천만마리의물개류와1천5백만마리의펭귄들이살고있

다. 펭귄은남빙양과이바다와연결된극히일부지역에서만산다. 북한계선에사는펭귄은호주남쪽필립

섬을비롯한빅토리아주에사는페어리펭귄이다. 펭귄무리가운데가장작은종이다.

지난백몇십년동안지금까지사람들은고래, 물개, 펭귄과물고기들을지나치게많이어획하였다. 남

극조약이라는국제기구가어업을제한하는규정들을내놓았지만불법으로어획하는것을다확인하기도

불가능할뿐아니라강제집행수단도갖지못해한계가있다. 남빙양과그주변해역에서식하는파타고니

아이빨고기등은지나치게남획하여위기에직면해있다. ‘칠레농어’또는‘메로’라고도불리는이종은

식용으로인기가좋아 80% 이상이불법으로조업되고있는실정이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CCAMLR)에따라어획량을한정하는등어획을규제하고있음에도실효성이없는실정이다. 환경변화와

오염도문제가되고있다. 적어도수백만년동안낮은수온또는기온대의변화가적은환경에서살아온생

물들은환경변화에민감할수밖에없다. 특히기후온난화현상은가장큰위협요소가된다. 그리고사람들

의출입이많아지면서오염문제도늘어나고있다.

앞에서언급하였지만남극생물들은험한환경에적응하여독자적으로살아와한환경에서만살아가는

고유성이매우높다. 남극생물은약2만종이서식할것으로추정을하지만남빙양에서조사가안된곳, 특

히심해저에서많은종들이앞으로더보고될것으로보는견해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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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바톤반도의세종기지반대

쪽해안에서해안탐사를하

는하계대원들.

2 세종기지 근처에서 자주

대할수있는남극바다표범(웨

델해표). 대부분 경계심이적

고누워서쉬는경우가많다.

3남극지의류(흰색과회색)

와 선태류(갈녹색)가 어울려

만든기묘한무늬.

4여름철남극의전경. 노출

된 바위를 지의류가 채색을

하고있다.

5 남극 선태류는 여름을 초

록색으로장식한다. 펭귄서

식지에 풍성하게 자라는 선

태류는 펭귄의 배설물로부

터영양을받는것같다.

6 남극삿갓조개의 죽은 껍

데기더미. 남극삿갓조개는

새들의 먹이가 되는데 대개

한곳에서반복해서먹기때

문에 껍데기들이 수북이 쌓

인다. 많은 곳은 천여 개체

까지 된다. 껍데기에 남은

영양물이 흘러나와서 인지

오래된 더미에는 선태류가

자란다.

4 5 6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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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펭귄마을에는 두 종류의

펭귄이 있다. 높은 곳에는

젠투펭귄이둥지를튼다.

2 몸에 상처가 나서인지 이

바다표범은 약간 신경질적

인반응을보인다.

3 바위가 많은 해안으로부

터멀지않은곳에서발견한

자이언트페트렐의둥지.

남극생물은약2만종이서식할것으로추정돼

남극해양생태계는다른생태계와바다를통해연결되어있지만인접해양생태계와커다란차이를보이

고있다. 가장큰차이는생태계먹이망구조가단순하다는점이다. 이런상황은다른생태계와직접적인교

류없이독자적으로진화해왔다는반증이되고있다. 생산자인식물플랑크톤(대개규조류)들은얼음에의

존하고있으며, 크릴은이를먹이로한다. 잘알려져있지만크릴은남빙양에서대량서식한다. 수많은2차

소비자들이이크릴을먹이로한다. 펭귄과새, 오징어, 물고기, 물개, 수염고래무리들이크릴을먹고생존

한다. 그런데얼음은기후변화에약하고, 어떤해역에서는크릴이지나치게어획되어문제가되고있다. 얼

음이녹으면식물플랑크톤의우점종이변한다는점이다. 바람이강하고기온이낮으면대형규조류가대량

번식을하고온난한기후에서는크기가작은다른종류의식물플랑크톤이자라게된다. 문제는크릴이앞

의규조류를훨씬더선호한다는점이다. 규조류는크릴의성장에결정적으로기여하지만다른종은크릴

이먹지않는다. 따라서따뜻한기후가계속되는것이남극해양생태계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  이와같이

직선적인생산자와일차소비자의관계는외부의영향에취약하다. 현재로선다른대안이없으므로사람들

의간섭을최소화하고기후변화를면밀히관찰해야한다.

이런단순한먹이망구조로남극생물들의수가적을것이라생각하면잘못이다. 물론육상은혹독한겨

울날씨와대형식물체의부재와균일한서식지형태로육상생물상은매우빈약한편이다. 그래서남극의

생물다양성은해양생물이그대부분을차지한다.

‘행성지구(Planet Earth)’라는온라인환경뉴스에서는남빙양에서한군도, 남쉐틀랜드제도와인접한

남오크니제도(South Orkney Islands)에서조사된종은육상과바다생물모두1,200여종이발견되었는

데이수는열대해역의갈라파고스보다생물다양성은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08년의뉴스이고, 육상과

1 2 3

“세종기지주변의종목록작성과도감제작은다른생물연구에큰도움이되며

세종기지주변의생물다양성을보전하는노력의일환이될뿐아니라남극

세종기지건설25주년(2012년)을맞이하여연구업적을정리하는일이다”



해양생물의종명세목록을종합한첫번째조사라고하였다. 해양연체동물군을대상으로한생물다양성

조사에서는남오크니제도보다는높은다양성을나타낸남빙양의지역이적지않았고, 우리나라세종기지

가있는킹조지섬의남쉐틀랜드제도도이보다조금높았다.

남극관련국제기구나남극에연구시설을둔각국은남극생물상을밝히기위한다양한노력들을전개하

고있다. 2009년세계극지의해에서창립된남극과학연구위원회(SCAR)의해양생물다양성정보네트워크

(Marine Biodiversity Information Network)는온라인으로접근이가능하고, 뉴질랜드, 덴마크, 일본등

이참여한남극해양생물전수조사자료도볼수있다.  이네트워크에는“램스(RAMS - the Register of

Antarctic Marine Species)”라고하는해양생물기록대장이있는데여기에는종명과사진분포, 범위등

종에대한각종정보들이있어편리하고, 여러조사자들이새로운해양생물종의정보를찾으면등록할수

있도록되어있다. 최근까지10,000여종이이대장에등록되었다.

세종기지건설25주년맞아남극생물상종목록작성과도감제작

우리나라가남극생물상연구에동참하기위해서는세종기지주변을먼저조사해야겠다는생각을했다.

세종기지가건설을시작한지난24년동안수많은조사가있었고, 꽤많은생물상과관련조사와연구가있

었다. 우선이들을취합하면개략적인방향이잡힐것으로보았다.

세종기지주변에서조사된‘남극과학기지사전환경조사’(보고서는1988년에발간)부터2010년‘극지

지표생물종특성과연안및육상생태계변화연구’에이르기까지극지연구소가주도하는조사에나타난생

물들을대상으로하였다. 세종기지가있는섬은남극대륙의꼬리, 즉남극반도끝자락에위치한다. 이곳에

남쉐틀랜드제도가있고제도의가장북쪽에위치한섬이킹조지섬인데기지는이곳에있다. 이섬과남쪽

으로인접한섬, 넬슨섬과사이에있는바다를맥스웰만이라고한다. 킹조지섬과맥스웰만에서우리나라

연구진들이조사한생물종의목록을만들었다. 종의이름까지학명이밝혀진종은300종이조금넘었다.

식물플랑크톤과저서규조류가70여종, 해조류와남극이끼류의일종인지의류가50여종씩그리고무척

추동물이60여종그리고선태류가30여종, 조류가20여종이었고, 동물플랑크톤이10여종, 담수조류가1

종, 꽃식물(현화식물)이2종, 마지막으로포유류가5종이었다. 2010년에나온기지주변에서채집된생물의

도감에따르면해양무척추동물100여종가운데17종만종명을찾아내었으므로더상세한종의감정이이

루어지면종수는500종이넘을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종목록의작성과도감제작은다른생물연구에

큰도움이되며세종기지주변의생물다양성을보전하는노력의일환이될뿐아니라남극세종기지건설

25주년(2012년)을맞이하여연구업적을정리하는일이되며, 남극활동을홍보하는데도필요한자료가될

것이라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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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극의 최상위 포식자인

도둑갈매기. 가끔 사람들을

공격하기도한다.

2 남극바다표범은 귀여운

표정을잘짓는다.

3 펭귄마을에서 젠투펭귄과

턱끈펭귄이 겹쳐 둥지를 만

드는중간지대.

1 2 3



아라온호

연구리포트｜아라온호서남극해첫과학탐사

글사진•이상훈극지연구소극지기후연구부책임연구원

1 2

남극아문
센해에발

을들이다



본지2010년 7호에서필자는지구기

후변화현상의원인을연구하려면남북

극의차가운얼음바다를연구해야한다

고주장하였다. 그주장을간략히요약

하면, 지구표면70%를덮고있는바닷물

이적도에서데워지고극지방에서식으

면서지구구석구석에열을적절히분배

해주는역할을하는데, 바로이열배분

기작의변화가지구기후변화나온난화

현상의주요원인이므로, 바닷물을냉각

시켜야할지구의냉각기가과열되는원

인과그파급효과를극지결빙해역에서

효과적으로연구할수있다는논지였다.

실제로남극대륙의서반부(남극반도

부터로스해해역)는지난50년간평균

섭씨 1도이상, 심한곳은최근20년간

2도가까이평균온도가상승하였다. 그

직접적이유는비교적덜차가운해양중

층수가평소보다많이대륙쪽으로밀려

들었기때문으로최근밝혀졌다.

태평양의따뜻한기단도서남극의온

난화에일조하고있다는최근연구결과

도있다. 전지구적스케일의이러한연

구들은오랜기간위성을통한원격관

측, 남극대륙의기상관측과쇄빙선을사

용한인근해역실사없이는불가능한

데, 다소늦은감은있으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2010년취항하면서정부로

부터지원을받아남극결빙해역온난화

경향연구를시작할수있었다.

온난화추세와원인규명위한

최초연구항차

극지연구소해양연구팀은쇄빙연구선아

라온호의취항에대비하여국제프로그램

과 공조하에 결빙해관측 연구과제를

2007년부터기획하였으며, 2010년부터

지원되는아문센해연구과제(Amundsen

Sea Project)는서남극에서도온난화가

가장급격히진행되는아문센해의온난

화추세와원인을규명하는연구이다.

본연구는극지연구소뿐아니라국내외

대학과연구기관도참여하는대형국제

컨소시엄과제로서, 인공위성을이용한

해빙변화, 따뜻한해수의유입량추정,

해양-대기간열과가스의교환, 대기성

분과온실가스변화모니터링, 해양1차

생산에의한온실가스제거량, 온난화에

따른국지적해양생태계의반응과변화,

심해퇴적물분석을통한탄소제거량추

정등, 아문센해의결빙해역이겪고있

는온난화의원인과경과, 생태계파급

효과를다양한다학제적전문분야들이

하늘끝우주에서부터바닷속수천미터

까지에걸쳐세밀히살피는것이주된연

구내용이다.

그첫번째현장조사를위하여, 필자를

수석연구원으로한Amundsen해연구

팀24명은 2010년 12월 17일세종과학

기지에집결하여아라온호승선을위한

사전준비를시작하였다. 남극결빙해역

을파고드는최초연구항차로서, 연구원

들의관심이모아진것은연구장비의사

전검교정이나작동시험보다시시각각

변하는당시의해빙(sea ice) 상황이었

다. 얼음이얼마나많이풀려있느냐가

아라온의현지기동(機動)과행동반경에

큰영향을주기때문이다. 그러나남극

의여름은역시위세를떨치고있었다.

12월21일저녁아문센해연구팀이아라

온에승선할때까지도현장의해빙상황

은“통과험난”판정을받았으나, 막상

12월29일연구해역에진입할때에는주

요장애해역도50% 이하로얼음이녹아

버린것이다. 문자그대로춘삼월에봄

눈녹듯이열흘도안되어우리의걱정이

2011
spring + sum

m
er

▼

53

1아라온에서헬리콥터를타고빙하로건너간기상팀이자동기상관측장비를설치하고있다. 전원재충전없이적어도2년동안, 기본적인기상요소(온도, 습도, 풍향, 풍속등)를측정하여

본국에송신한다. 초속50미터이상의강풍에도견딜수있도록설계하고설치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인원과장비를수송한헬리콥터가뒤에보인다.

2약400미터의동아줄을바닷속에늘어뜨리는데, 맨위에는부양을위한공기주머니가, 맨밑에는무거운추를달아해저바닥에고정시킨다. 중간중간의수심에해류측정기등자동관측

장비를, 추바로위에는퇴적물포집기를설치하고1년간자동작동을시킨다. 다음해에현장에돌아와특정주파수의음파를발사하면자동분리기가추와퇴적물포집기를분리시키고, 공

기주머니에매달린전체계류장비는수면을향하여부상한다. 수면에해빙이50%이상존재한다면회수성공가능성은10%이하이다.

3남극대륙각지역의 10년간평균온도상승률. 온도증가정도에따라짙고옅게나타낸그림에서남극대륙중앙부를제외하고대부분의지역에서온도가상승하였다. 1957년~2006년

간지상관측소기온측정치와미국우주항공국NASA 위성관측자료를이용하여추정한지난50년간의평균이다(출처 : http://www.nasa.gov/topics/earth/features/warming_antarctica.html).

그러나근래들어온도상승곡선은더가파르게올라가고있으므로, 대부분의온도증가분은지난20년간 발생한셈이다.

4해빙위성사진. 지구관측위성자료를1차가공하여물과얼음을구분, 바다표면에서얼음이차지하는백분율을알기쉽게다른색깔로표시한그림(출처Bremen 대학을비롯한몇몇국

제관측그룹이공동운영하는싸이트http://www.iup.uni-bremen.de:8084/amsr/amsre.html). 2010년 12월21일해빙사진과12월30일사진의남위68도~74도, 서경90도~120도

사이해역을비교하면, 12월30일사진에서90% 이상해빙해역(짙은보라색: 바다표면의90% 이상이얼음으로덮인해역)이많이줄고, 남위65도이남유빙해역의곳곳에존재하는10%

이하해빙해역(파란색: 해빙이거의녹아서바다표면이90% 이상노출된해역)도확대된것을알수있다. 아문센연구해역은남위70도~74도, 서경 110도~120도에위치하며(검은색사

각형), 아라온호는남위65도서경110도에서연구해역으로남남서진하였다(주황색연구선이동경로). 남극대륙은밝은회색으로, 대륙을덮은빙하는진한회색으로표시되어있으며, 대

륙쪽에가까이존재하는파란색은해빙한가운데에발달하는물구덩이polynia임(본문참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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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버릴줄누가알았겠는가. 연구항

차를시작하면서수석연구원은아라온

호선장과간부들에게연구목적과현장

작업에대한브리핑을하고승조원의협

조를구하기위한사전조율을하는데,

승선직후아라온에건넨계획서에는24

개정점이표시된반면, 실제수행한정

점은30개이니우리팀은남극여름덕

을많이본셈이다. 그러나동승한러시

아해빙전문가Masanov의“해빙이녹

아나가는속도와해역은매년그패턴이

다르다”는노련한조언으로부터초짜

수석연구원은또한수를배웠다.

‘통과험난’해빙구역

열흘만에‘50%’이하로녹아

해빙위성사진을보면남극대륙가까이

에커다란물웅덩이가파랗게보인다.

사방천지의해빙가운데에생긴이런물

웅덩이를폴리니아(Polynia)라고부르

는데, 유독더추워야할대륙가까이에,

그것도어느특정지역만바다얼음이이

렇게녹은이유가뭘까? 바닷물이전세

계를돌면서적절히열을재분배한다고

위에서얘기했는데, 그과정을단순하게

설명하면다음과같다.

극지방에서얼음을만나냉각된바닷

물은해저면을따라가라앉으며서서히

흘러서저위도지방(적도쪽)으로이동하

게된다. 이동과정에서이리저리섞이

고적도를통과하면서데워진바닷물은

반대편극지방에도달하여그곳의얼음

을녹이면서동시에자신은냉각되어다

시찬물이되어가라앉으며남북회유를

계속한다. 바다밑에존재하는대륙의

해저주변부를얕은곳은대륙붕, 바다

쪽더멀리는대륙사면(대륙의경사면)

이라부르는데, 이대륙사면곳곳에는

깊은물골(계곡)이존재한다. 이물골을

타고남극대륙연안으로밀고올라온따

뜻한물이얼음을녹인구멍이바로이

폴리니아인것이다.

계곡이라는지형적특성때문에폴리

니아가발생하는곳은계속해서생기게

되는데, 한겨울에얼지않는폴리니아

도꽤많다. 폴리니아의확장·축소나

대륙쪽으로유입되는대양순환류의변

동은국지적기후변화현상과직접연결

되므로, 남극아문젠해역의온난화추

세와생태계반응연구를하기에는바로

이곳이최적지인셈.

12월21일저녁세종기지를출발하여

12월31일폴리니아에진입할즈음에는

쇄빙작업으로시끄럽고흔들리는배위

에서밤새워해양관측과실험을하느라

Amundsen해연구팀은피곤에지쳐체

력적한계에도달해있었다. 그러나그

고단함을한방에날려보낸건폴리니아

남단에서만난백색의남극대륙과얼음

절벽, 그리고마치남태평양한가운데에

와있는듯한착각을일으키게하는에메

랄드빛깔의바다였다. 2011년새해아

침의첫해가얼음절벽을비추는순간갑

판위에서작업하던연구원들의탄성이

아직도들리는듯하다.

집중관측을위하여며칠머무는이폴

리니아해역가까운남극대륙의빙하위

에기상연구팀이자동기상관측소를설

치하기로되어있어서, 오랜만에헬리콥

터를날리게되었다. 두대의헬리콥터

가관측소설치자재와장비를싣고약

20킬로미터떨어진남극대륙으로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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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시간체류를위하여해빙위에설치한임시휴식처앞에해표부부가나들이를왔다. 너무도태연하게사람곁으로접근하고이곳저곳을기웃거리는바람에, 그녀석들을놀라지않게

하려고오히려우리연구원들이불편을감수해야했다. 2선상세미나중인A-team의진지한분위기. 3유빙한가운데에아라온이정선하여해양관측채수장비를바다로내리고있다. 

4두번째해빙관측을마치고출발하기전, 아문센해팀총원이모여기념사진을찍었다.

1

2

3



가야하는데, 눈위에단단히고정해야

할비싼관측장비가여러개였으므로기

상연구팀은별도의작업인원을필요로

하였다. 이좋은날씨에남극빙하위를

왕복1시간동안헬리콥터투어할수있

는사람이이세상에도대체몇명이나

있을까? 고된노역을돕겠다는자원봉

사자가너무많은것도자주있는일은

아닐것이다. 다행이도아라온승선직

후헬리콥터안전교육시각개인에게지

급한안전매뉴얼이있어서, 헬리콥터탑

승권을추첨배부하였다. 수석연구원은

공평무사의원칙을지키고, 안전교육적

극참여란메시지도보내게되어다행이

었다. 물론나중에기회닿을때후순위

자나무자격자에게도헬기탑승기회를

제공하긴했지만.

남태평양과도같았던고요하고평화

로운 폴리니아 바다를 떠나서 북상할

때가되었다. 왔던길을되짚어돌아갈

때에는해빙연구가계획되어있었다.

바다얼음위에상륙하여하루동안머

물면서, 바다얼음의다양한물리적특

성, 얼음하부바닷물의물리적특성, 얼

음내부와얼음하부바닷물의생태계

구조와특성등을연구하였다. 바닷물

이얼면해수중에녹아있던염분의많

은양은얼음결정체사이에존재하는

액체에농축된상태로남는다. 해수표

면이해빙으로덮이면, 해빙은바람을

막아주는방파제역할을하므로빙해역

해빙하부의바닷물은강풍에상관없이

매우안정되고대기와열교환이나가스

교환도차단되게된다. 즉바다가얼음

이불을덮으면여러가지물리적특징

이나자연생태계도변화하게된다. 따

라서해빙의분포나밀도, 해빙의물리

특성, 해빙근처나하부해수의물리특

성, 해빙과근처해양생태계구조와특

성등은남극해온난화의과정과영향

을보여주는주요항목들이다.

아문센해팀은승선생활을한지도보

름쯤되어1월4일과8일, 2회의해빙상

륙작전(?)을감행하였다. 펭귄과해표도

그동안외로웠던지, 우리가오랜시간

해빙위에서작업을하는동안졸졸따라

다니기도하였고, 손내밀면닿을곳에

서오수를즐기기도했는데, 사실우리

들도펭귄과해표가그렇게호기심이많

은줄은예전에미처몰랐다.

1년간해류관측위해

억대연구장비바다속으로…

폴리니아와해빙작업을끝내고대륙사

면을거쳐다시깊은바다로북상하면서

우리가설치한퇴적물포집기와해류계

계류지점을지나치게되었다. 퇴적물

포집기는표층에서만들어진유기물입

자(플랑크톤등)가바닥으로침강하는

것을자동포집하는장치로,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가해양에서유기탄소로변

환되는양을 1년간측정한다. 해류계는

바닷물의흐름을1년간자동관측기록하

는장비이다. 지금은1월초순, 남극으로

서는 한 여름. 그러나 여기는 아직도

30% 이상이해빙으로덮여있고, 해빙

은표층에떠오른장비를회수하는데최

대의적이다. 누군가가중얼거렸다. 내

년에저장비들을무사히찾아야할텐

데……. 몇억원되는장비값이야보험

으로돌려받는다손치더라도그동안저

장된기록과시료를잃는다면 1년농사

헛것이란얘기다. 열흘전장비들을바

닷물속에내려놓을때저마다한줄씩

장비위에써놓은걸보면우리연구원들

의마음을십분이해할것이다.

우리가처음아라온에승선했을때전

체 연구원들의 사진을 Amundsen

Team이라는제목하에복도에내걸었

었다(서로일면식없는연구원과승조원

사이의서먹한관계를조속하게해소하

고자연구원들의이름과얼굴을이렇게

배에알린다. 물론승조원들의사진과이

름도그옆벽에붙는다). 시작할땐아문

젠팀이었으나계획된작업을사고없이

모두마치고아문센해해역을뜰때에는

우리의이름이어느덧A-team이되어

버렸다. 짧은기간에계획된모든활동을

다친사람하나없이무사히끝낸데대한

자부심이었을까? 그러나뉴질랜드까지

는아직도열흘. 연구장비정리와포장,

실험실과침실청소로2~3일을보내도1

주일이남는데, 무료한시간을그냥보내

다간자칫과도한알콜소비로이어질지

모른다는생각에, 수석연구원은총원이

순번대로지금까지의연구결과를저녁

시간에발표하라는지시를내렸다. 궁시

렁거리는소리가뒤통수에와닿지만,

필요하다면불평불만도한귀로흘려들

어야하는게수석연구원. 드디어1월22

일. 세종기지출발33일만에뉴질랜드

의크라이스트처치땅을밟을때, 속으론

내가제일기뻤다는걸그들이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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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과학기술! 
인공위성이용한원격빙하탐사

과학탐구｜인공위성원격탐사

글•서기원극지연구소극지지구시스템연구부선임연구원/ 김현철극지기후연구부선임연구원

인공위성을이용하여전지구적인환경변화를관측하고이를해석하는연구는20세기후반부터매우활발히진행이

되고있다. 극지방해빙과빙하역시인공위성을통하여다양하게관측이되는데, 이중AMSR-E, ICESat, GRACE

등이극지과학계에가장주목을받고있다. AMSR-E는해빙관측에, ICESat은해빙및빙하의두께그리고

GRACE는빙하의질량변화에주로사용이된다.

지구의 표면에 존재하는 해

빙의 면적은 평균 2500만

km²로, 대략캐나다의2.5배

에 해당된다. 대부분 인간들

이극지를제외한곳에서생

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빙

을경험할확률은아주낮다. 극지에있는해빙과우리의생활을직접연

결하기는쉽지않겠지만, 우리가살아가고있는지구의기후에해빙은중

요한역할을하고있다.

북극의해빙은북극해인근국가들의삶과경제에밀접한관련이있다. 그

래서러시아는항공기등을이용해서해빙을관측해왔지만, 더넓은범위

의해빙관측은 1975년러시아의Meteor-2 시리즈의첫번째기상위성

이발사된후시작되었다. 

인공위성의발달로극지의해빙은비로소그특성이관측되고여러매스

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2002년부터 가동되고 있는

AMSR-E 라는극지관측센서덕분에극지전체에대해거의매일(1~2

일) 해빙의양상에대한정보를얻을수있게되었다.

AMSR-E라는 말은 Advanced Microwave Scanning Radiometer-

EOS의약자이며, 이는일본에서제공한센서로다국적NASA 과학조사

위성인AQUA라는위성에탑재되어거의매일전지구를관측하고있다.

AMSR-E가해빙을측정하는원리는 705km 상공에서위성지구표면의

물체에서반사되는미세한전자기파를여러진동수(6.925, 10.65, 18.7,

23.8, 36.5, 89GHz)로나누어측정하고, 이를과학적인방법으로조합하

여해빙을측정하는것이다.

AMSR-E는전지구를관측하기때문에최소4.5×6km에서43×75km

의공간해상도(위성영상에서하나의점으로표시되는실제지표면면적)

를가지고있다. 우리가생각하고있는첩보위성에비해턱없이낮은해상

도지만, 이는전지구의해빙을관측하는데는아주우수한공간해상력인

것이다. AMSR-E 외에위성에서직접마이크로웨이브를발사해서해빙

을관측하는위성도있는데이들은공간해상도가수미터단위로아주정

밀한영상을제공하지만, 영상이가지는자료의양으로인해넓은지역을

관측하지는못한다.

>> AMSR-E

AMSR-E를통하여관측된봄철과가을철해빙의연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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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CE
GRACE는기존의원격탐사방법

과는다르게지구중력장의변화

를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탐지한

다. 보통, 지구의 중력장은 99%

로 일정한데, 1% 정도가 물이나

빙하의이동에의하여변동이생

긴다. GRACE 인공위성을 통하

여미세한중력변화를측정하고, 중력변화를질량변화로환산함으로써지표

면상에물의재배치를이해할수있다. 저위도지방의경우는주로지표수나

지하수의변위연구, 바다의경우는해수면변화연구에활용이된다. 반면극

지방의경우, 빙하의유실을중력변화를통해직접적으로파악할수있는장

점이있다. GRACE는수백킬로미터의수평적인해상도를가지고, 물의두께

로생각하면약수센티미터의물의이동까지관측이가능하다.

>> ICESat
ICESat 위성은GLAS라는고도계센서를이용하여지표면으로레이저파를전파시킨다. 지표면에서반사된

레이저파는다시ICESat 위성으로되돌아오게되는데, 이때위성-지표-위성간의레이저파주행시간을이

용하여지표면의고도를계산하게된다. 지표면의고도가낮은지역은주행시간이길게되고, 반대로지표면

이높은지역은주행시간이짧아진다. 이를이용하여육지와바다의고도를정확하게파악할수있으며, 극지

방의경우빙하의고도변화와해빙의고도변화를탐지할수있다. 변화가없는안정적인지표의경우ICESat

은약2~3cm의정확도를보장한다.

왼쪽 ICESat 위성을이용하여관측한북극해빙의두께(2006년9월). 오른쪽 ICESat을이용하여관측된남극과그린랜드의빙하두께변화(Pritchard, Nature, 2009).

GRACE를이용하여관측된남극의연간빙하변화량.



Issue｜남극까지온일본지진파

글•최한진세종과학기지제24차월동연구대원(지구물리)

세종기지에서대지진감지

지진이있던날, 인터넷으로뉴스를확인하던중일본대지진

발생으로인한참사현장소식을접할수있었다. 아침회의를마

치고연구실로달려가서버에아직백업되지도않은지진자료

를지진기록계에직접접속하여지진기록여부를확인하였다.

3월11일남극시간새벽2시경(한국시간오후2시경) 세종기

지에설치된지진계에잡힌일본대지진을본순간참사현장의

모습이머릿속으로그려졌다. ‘일본과가장가까운이웃나라인

우리나라에는지진에여파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에가족들

에게전화연결을시도했지만, 갑자기기지내모든인터넷연결

이두절되어가족들과통화를할수없었다. ‘지진때문인가?’,

‘혹시태양의흑점폭발에의한영향으로인공위성신호교란이

일어난것인가?’, ‘흑점폭발이대지진과연관성이있을까?’라

는생각이머릿속을스쳐지나갔고, 한국에있는가족에대한걱

정이되기시작했다. 다행히기지에설치된인마샛(Inmarsat)

위성전화로통화할수있었다. 인터넷은인공위성이아닌, 중계

소에서발생한문제였던것이다. 갑자기전화가안될때남극에

서일하는대원들에게무슨일이생겼는지가족들이불안해하

지않도록상황을알려주는문자전송시스템을갖춰가족들의

걱정을덜어주는계기가됐다.

두달간동고동락한일본인과학자들은잘있나?

지난1~2월세종기지에서거의두달동안동고동락한일본

인과학자3명(Funaki, Nakamura, Sakanaka)이3월2일비

행기로남극을떠나일본으로돌아갔다. 지진소식을들은직후,

안부메일을보내려했지만기지내인터넷회선고장으로3일

간메일을보낼수가없었다. 회선이복구되어안부메일을보낸

며칠뒤답신이도착했다.

‘모두 다 무사하다. 걱정해줘서 고맙다’라는 메시지와

Nakamura 박사의집은지진피해최대지역중한곳인센다이

(Sendai)라는곳으로, 모든것이무너지고급기야집주변의핵

발전소의가동이중단되었다고했다. 그리고계속되는여진으

로인해일본서쪽으로피신했다는소식을접할수있었다.

이러한지진은왜생길까?

도쿄가북극점이라면세종기지는남극대륙한가운데위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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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지진, 지구반대편세종기지에닿다
일본역사상가장큰지진규모, 가장큰재난, 자연재해중가장많은사망자발생등일본내모든최악의

기록을새로쓴규모9.0의일본대지진. 그지진파가지구반대편세종기지까지도달했다. 

어떻게일본지진이남극의세종기지까지올수있었을까?

왼쪽일본동북지방대지진과중국사천성대지진파형비교그림. 인류역사에기록될만한강력했던두지진이세종기지지진계에깨끗히기록된것을볼수있다. 오른쪽일본대지진쓰나미

전파가예상되는시뮬레이션. (출처: NOAA 쓰나미경보센터)



있을정도로지구정반대편에떨어져있다. 일본이위치한지역

은유라시아판과태평양판, 필리핀판, 북아메리카판이모두만

나는수렴경계부분으로‘섭입대’라고하며, 해양판이대륙판

밑으로들어가는지점이다. 상대적으로밀도가높은해양판이

지구내부맨틀대류현상에의해밀도가낮은대륙판밑으로비집

고들어가게된다. 이때두판의경계부에서큰마찰이발생하는

데, 접점부가탄성한계에도달하는순간, 순간적으로큰변위가

생기게되고이때지진이발생하는것이다. 기타줄을튕기면튕

길때나는가장큰음은처음발생한지진과, 뒤에울리는여음

은대지진후나타나는여진(after shock)과비교할수있다.

지구가둥글다지만, 어떻게일본과거의정반대에위치한남

극세종과학기지까지지진이올수있을까?

발생된지진파는땅속으로계속전파하게된다. 현재지구의

내부는물리적으로크게5가지영역으로구분할수있는데, 안

쪽부터내핵, 외핵, 중간권, 연약권, 암석권으로나누며여기서

외핵과연약권은액체의성질을띤다.

지진파는크게P파와S파, 표면파로나눌수있는데, P파는

가장빠르며액체와고체모두통과할수있고, S파는고체만통

과하는성질을가지고있다. 표면파는지진파중에서가장느린

파로, 표면을따라서움직인다. 세종기지까지전파된지진파는

초기진원으로부터발생된P파가지구내부여러층을거쳐도달

한것이다. 초기발생된S파는액체로된층을통과할때소멸하

지만,  외핵과중간권, 연약권을통과한P파가암석권경계부를

통과하면서발생하는충격으로S파가다시생성되어기존의P

파와함께지진계에기록되는것이다.

지진이생기면쓰나미가온다는데?

쓰나미(tsunami)는흔히지진해일이라고하며, 지층이힘을

받아끊어질때갑작스러운수직변위운동으로발생한다. 깊은

대양에서는시속약800킬로미터의속도로매우빠르고사람이

느낄수없을정도로다가오지만연안으로가까워질수록점점

얕아지는수심으로땅과의마찰력이점점커져속력은100km

안팎으로줄며, 뒤에서밀려오는빠른속도의해수가계속중첩

되며파도의높이는기하급수적으로높아진다. 실제로수만명

의 목숨을 앗아간 일본대지진 쓰나미의 파고는 연안에서

20~30m 높이에달했다. 실제로세종기지에서10여km 떨어져

있는칠레의해군기지로부터만일의사태에대비한경고를받

기도했으나세종기지앞해변을거의매일같이몰아치는수미

터의파도에10센티미터수위상승은묻힐수밖에없었다.

이웃나라일본에서발생한대지진의여파가비록남극에서사

람이쉽게느낄수있는정도는아니지만지구내부를통과하여

지구반대편까지도달한것을확인할수있었다.

세종기지에서일본대지진뿐만아니라, 최근들어발생한아

르헨티나지진, 파키스탄지진등규모6.0 이상대규모지진이

기록되었다. 지진이많이발생하는요즘, 앞으로발생할대지진

의예측은과학자들사이에서큰관심사가되고있다. 인공적인

소음이거의없는남극은지진을관측하고기록하기더할나위

없이좋은곳이기때문에남극에있는세계각국기지들은광대

역지진계를설치, 운영하고있다. 세종기지는지진관측에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어 미국 IRIS(Incorporated Research

Institutions for Seismology)와협력연구로2개의지진계를

기지주변에추가로설치하여1년간모니터하고있다. 현재기

록되고있는잡음이없는깨끗한지진기록자료들은앞으로발

생할지진을예측하고지구내부구조연구에매우유용하게쓰

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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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일본대지진현장. (사진제공: 일본후나키박사) 아래세종기지에설치된지진계.



Event｜남극결혼식

글•김종필세종과학기지24차월동연구대원(중장비)  사진•최한진월동연구대원(지구물리)

누구나조금씩은역마살이있을것이다. 나또한가보기어려운곳, 남극에대한간절한마

음이있어세종기지월동대에지원했고, 지구반대편에온지도어느새반년이됐다. 남극에

서는가장분주한여름철, 쉴새없이쏟아지는일거리에곁눈질할틈도없이바삐지냈다.

어느정도월동생활에익숙해지니긴장감이줄어들고, 처음의설레던마음도잦아들었다.

바로그때쯤, 바다건너러시아기지에서세종기지로결혼식초대장이불쑥날아들었다. 한

마디로가라앉은기분이완전업되는순간이었다.

신랑은러시아기지에서월동하고귀국을앞둔의사였고, 신부는결혼식을위해신랑을찾

아러시아에서왔다고한다. 남극에서그것도교회에서올리는결혼식이라니, 두번다시볼

수없는특별한이벤트가될것같아손을들고가겠다고했다.

신랑찾아러시아에서남극까지온신부

신부가얼마나예쁠까기대도되었지만, 얼마나신랑에게홀딱반했으면여자혼자남극

까지날아왔을까하는생각에신랑얼굴도궁금하기만했다.

결혼식날아침, 네명의월동대원이세종기지를대표하여고무보트를타고러시아기지를

향해출발했다. 준비한선물에는펭귄두마리에신랑신부옷을입혀그린웨딩펭귄캐리커

쳐도있었다.

러시아기지는세종기지와는사뭇다른느낌이었다. 세종기지가오밀조밀하고귀여운느

낌이라면러시아기지는바로옆의칠레기지까지함께보면넓어보이기도하고, 시골읍내

라도나온느낌이었다.

결혼식이열리는러시아기지의트리니티교회는산속의통나무집을연상케하는아주작

은교회였다. 러시아동방정교회이고신부님까지상주하고있다. 남극에도교회가몇군데

더있지만성직자가있는교회로치면이교회가지구상에서가장남쪽에있는교회라고한

다. 그리고남극에서올리는결혼식이혹시이번이처음은아닐까생각했는데특이한결혼

식장을선택한연인들의결혼식은전에도있었다고한다. 트리니티교회에서도이미2007

년에칠레총각과러시아아가씨가백년가약을맺은적이있었다. 이번결혼식은이교회에

서올리는두번째남극결혼식인셈이다

우리는약간이른시간에도착해서형님아우하며지내는러시아연구원바실리를만나

커피한잔마시는여유를가질수있었다. 결혼식장인교회는각나라기지에서초대받은사

람들로곧북적이기시작했다. 주변의기지에서초대를받고, 혹은소문을듣고다들찾아온

것이다. 아마이곳킹조지섬에서는영국왕자결혼식에버금가는행사가아니었을까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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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에서가장아름다운

위신부앞에서결혼식을올리는신랑신부. 아래지구상

가장남쪽교회인남극러시아기지의트리니티에서결혼

식을올린신랑신부와하객들.



지구상가장남쪽교회에서결혼식

모두들신랑신부가오기를기다리고있는중에러시아기지를취재하러온리포터가먼저도

착했다. 세종기지도하계기간에언론사에서취재를오는데러시아매체도자기네기지를취

재하다결혼식소식을듣고촬영온듯하다. 눈에띈것은러시아리포터가미모의젊은여성이

라는것이었다. 러시아미녀리포터를보고우리대원중한명이우리월동대스티커와패치

를건네주며호감을사려했으나안타깝게도연락처를받아내는데는실패했다. 우리는세종기

지취재를핑계로미녀리포터를우리기지로초대해서다음기회를엿보자고다짐했다.

곧이어신랑신부가도착했다. 지금껏결혼식을다니며느낀것은역

시그날의주인공신부가가장아름답다는것이다. 약간의화장효과까

지더해져오늘의신부는누가봐도아름다웠다. 격식없이입장할때까

지자연스러운모습으로사람들과대화하고축하를받으며교회로들

어섰다. 결혼식은40분정도진행됐는데축복과기도가이어졌다.

검은머리가남극눈처럼하얗게될때까지함께하길

네댓평됨직한작은교회의절반은하느님이계시는곳, 다른절반은사람이들어가기도

를할수있는공간으로스무명들어가면꽉찰정도로비좁았다. 하객들이다들어가지못

하고많은이들이밖에서지켜봤다. 남극에서열리는특별한결혼식을보니부럽기도하고

마음이설레기도했다. 얼마전친한선배한테결혼한다는연락을받고축하한다는말을전

하며농담처럼축의금은돌아가서여자친구소개시켜주면주겠다고했다. 오늘결혼식을보

니진짜로농담아닌진담이었다고해야겠다. 

결혼식이끝나면바로파티가이어질것을기대했는데우리나라와달리저녁늦게피로연

을연다고한다. 러시아문화체험을이어가고싶은생각도있었지만그러자면1박을해야

했다. 러시아기지내에마련된세종기지비상숙소에서하루를지내도되지만다음날바다를

건너올때날씨가어떻게변할지몰라함께고민했는데아주원초적인이유로결론을내렸

다. 아침일찍기지를출발한우리들은점심때시작한결혼식을마치고저녁까지배고픔을

참지못할것같아집에가기로한것이다.

반복되는생활이약간지루해질때다녀온시골마을결혼식은마음을한결밝아지게했

다. 이젠‘나도장가가야겠다’고마음을다진순간이었다. 결혼식을마친신랑신부가주례

사의흔하디흔한말처럼검은머리가남극의눈처럼하얘질때까지오래오래예쁘고행복하

게살길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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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신부이야기

위남극에서결혼식후입맞춤을하는신랑신부. 아래신

랑신부와세종기지월동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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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에진출하려면무엇보다도남극조약에가입하여야했다.

그러나당시UN회원국은원하면남극조약에자동으로가입할

수있었지만, 우리나라는UN회원국이아니어서그렇게할수

없었다. 대신남극조약협의당사국(ATCP) 전원의찬성을얻어

야만했다.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란남극조약에가입한국가

가운데남극을진정으로연구하는나라들의모임을말한다. 남

극조약은2원체제로, 가입하기쉬운남극조약에는가입해도특

별한결정권은없다. 반면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되어야남극

에관한발언권과결정권이있다는점에서남극조약협의당사국

은일종의UN 상임이사국과비슷하다.  

그러나당시남극조약협의당사국에는구소련, 중공, 폴란드,

동독처럼우리와이념이다르고수교가없는, 이른바적성국가

들이있었다. 그들가운데한나라라도반대하면남극조약에가

입할수없었다. 게다가우리나라가남극조약에가입하려고하

자, 남극에아무런관심도표하지않았던북한도덩달아가입의

사를밝혔다.

그러자일부협의당사국들은남북한동시가입을권유했다고

한다. 그러나우리나라는1978/79년크릴시험어획과남빙양조

사, 1985년11/12월한국남극관측탐험의관심과업적이있는반

면, 남극에아무런관심도없었던북한과동시에가입한다는것

은국제관례에도들어맞지않았고우리나라가원하는바가아

니었다. 그러자당시외무부의노력으로우리나라는33번째로

1986년11월28일남극조약에가입했다. 북한은그리스에이어

1987년1월21일35번째로가입했다. 

우리나라가 1978/79년부터남빙양의크릴을시험어획하기

시작했고1985년11/12월남극대륙을탐험했어도, 남극조약에

가입한것은당시외무부의대단한업적이었다. 남극조약가입

은단순한조약의가입이아니라, 남극을연구하는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존재를알리고남극을마음껏연구하고자신있게

남극에관한우리의뜻을밝힐수있는발판을마련한것이다.

•남극세종기지의건설
⊙기지를짓기로결정해 외무부가1987년1월초대통령연두

순시에서남극조약가입을보고하자, 당시전두환대통령은“가

능한빨리남극에연구기지를지으라”고지시했다. 외무부가받

은대통령의지시와그에따른임무는과학기술처로넘겨져과

학기술처는부랴부랴기지를지을준비에착수했다. 한편1987

년3월16일에는한국과학기술원부설해양연구소에극지연구

실이신설되어, 육군사관학교를떠난박병권박사가실장으로

실을이끌었다.

과학기술처의남극기지후보지답사계획에따라한국과학기

술원부설해양연구소의송원모박사와최효, 필자, 현대엔지어

링의윤윤영, 정영섭, 양철준, 임영씨와주칠레한국대사관의

주진엽참사관으로구성된답사반은1987년4/5월킹조지섬을

중심으로기지후보지답사에나섰다. 송박사를반장으로한답

사반은칠레공군기지의빈집에머물면서칠레공군의헬리콥터

와러시아기지의설상차를타고후보지를답사했으며가까운

외국기지들을찾아가그들이기지를유지하는것을관찰하고

기록했다. 당시킹조지섬에는칠레, 러시아, 아르헨티나를포함

한7개국의7개기지가이미건설되어있었다.

답사반은해안선과지면의상태, 수원지, 넓이, 주변지형을

포함하여물자양륙과기지건설에초점을맞추어후보지들을답

사했고평가했다. 각후보지에는당연히유리한점들과불리한

점들이다있었다. 5월4일12시20분에착륙해서30분정도조

극지연구가걸어온길｜우리나라의극지연구역사 (중) 

글사진•장순근극지연구소명예연구위원

1988년
남극세종과학기지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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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현재세종기지가들어선터는상당히넓고평탄했으며3

단의고해안과훗날세종호라고부른호수가얼어있었다. 호수

옆약간높은곳에는꼭대기에아르헨티나국기가그려진, 항해

표지용으로생각되는, 높이2.5m 정도의나무기둥이있었다.

⊙현대그룹이지어 답사반의답사내용에바탕을두고현대엔

지어링과현대건설과현대중공업에서는기지건설을준비하느

라대단히바빠졌다. 기술자들은기지를설계하고감리할준비

를했고필요한인력과자재와건설장비를산출하고무수한종

류와엄청난양의물자와장비의운반도준비하기시작했다. 연

구장비와통신설비와작지만부두도있었고수원지와연료탱크

들도생각해야했다. 단순한건물의건축을넘어서남극에우리

나라최초의연구기지를짓는다는사명감과자부심이필요한

일이었다. 남극의여름은낮시간은길지만바람과눈때문에일

할시기가길지않아, 현대건설의기술자들은건물조립을연습

도했다. 아무래도손에익으면빨리할수있기때문이다. 운반

선으로는주기중기의인양능력이 1,200톤인현대중공업의

HHI 1200호가결정되었다.

1987년 8월 28일에는한국남극과학연구위원회(KONCAR)

가창립되어당시해양연구소의허형택소장이초대위원장을

맡았다. 남극을연구하는국제사회에서남극연구과학위원회

(SCAR)가남극에서수행하는연구활동을조정하듯이, 우리나

라의남극연구를조정할조직이필요했기때문이다.

기지건설사업은순조롭게진행되어해양연구소는9월 2일

현대엔지니어링과현대중공업과기지건설을계약했으며10월

6일에는건설선HHI 1200호(선장조현구)가울산항을떠났다.

태평양을횡단한건설선은칠레발파라이소항에서170명이넘는

건설인력을승선시켜12월15일킹조지섬기지후보지앞바다에

도착했다. 한편한국남극과학연구위원회에서는12월19일기지

이름을공모된이름가운데서가장많은“세종”으로확정했다.

⊙세종기지의 준공 송원오남극과학기지건설단장과김동욱

감리단장과조중환현장건설소장을비롯한200 명에가까운기

술자들은기지앞바다에도착한다음날거행된16일기공식다

음순간부터는기지건설에매진했다. 남반구의여름이라낮이

길었지만그시간을허비해서는아니되었기때문이다. 기지건

설은예정대로잘진행되어숙소2동과본관과연구동과기계동

과정비동을포함한400평규모의건물들과15만리터짜리연

남극세종과학기지건설선환송식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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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탱크6기와수원지와부두가모습을드러냈다. 저수량700m3

인수원지는눈이녹은물을저수하는연못이다. 기지에서는여

름에는눈이녹은물을마시고겨울에는바닷물을취수해마실

물로만든다.

국내에서는남극연구를준비해, 먼저하계연구대와월동연구

대로구성된제1차남극과학연구단은1988년1월13일과학기술

처에서권원기차관앞에서발단식을했으며출국준비에바빴다.

하계연구대는해양연구소의연구원들과국내다른연구소의연

구원들과대학교의교수들로구성되었다. 월동연구대는해양연

구소직원들과국방부소속군의관과계약인원들로구성되었다.

기지건설이막바지에이르렀던1988년2월10일, 대한민국

제1차 남극과학연구단이작은칠레배크루스데프로워드

(Cruz de Froward)호로기지에도착했다. 한편기지를지으러

왔다가귀국하지않은세사람의기술자가월동대에합류해1차

월동대는13명이되었다.

드디어1988년2월17일서울에서17,240km 떨어진남위62

도13분, 서경58도47분에우리나라최초의남극과학연구기지

인세종기지가준공되었다.  세종기지를준공하면서우리나라

는당시남극에상주기지를가진18번째나라가되었다. 미국,

영국, 구소련,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뉴

질랜드, 일본, 서독, 동독, 인도, 아르헨티나, 칠레, 폴란드, 브라

질, 우루과이, 중국이우리나라보다먼저상주기지를건설했다. 

준공식에는우리나라에서과학기술처의박긍식장관과박승

덕, 장성태, 박홍일, 이만출씨를비롯한관리들과김지동한국동

력자원연구소소장과곽영훈박사와허형택해양연구소소장과

이서항박사, 박진균, 김윤호, 김현영씨와보도진들이참석했고

주칠레우리나라대사관에서는이용훈대사와주진엽참사관이

참석했다. 외국사람으로는킹조지섬에있는칠레기지와러시아

기지와중국기지의손님들과스페인남극연구원도참석했다.

•극지과학연구
⊙남극조약협의당사국(ATCP)이되어 준공도 하지않은세종

기지에도착한20명도되지않는하계연구대는전공에따라육

상지질을조사했거나임차한크루스데프로워드호로기지주변

의해수특성조사같은일반해양조사를했으며해양생물같은

연구재료를채집했다. 월동연구대는기지의기상을비롯하여

해안선과기지남쪽펭귄군서지를관찰하고기록했다. 군서지

에서는젠투펭귄과턱끈펭귄이부화한다. 남극과월동생활을

전혀모르는월동연구대는기지주변을관찰해기지주변의지형

과지면과남극의동식물에관한상식을넓혔다. 하계연구원들

은귀국후현장에서채집한재료나결과를바탕으로보고서를

썼고국내외의학회나학회지에발표했다. 이어서우리나라가

1978/79년크릴을시험어획한후세종기지를짓고연구한내용

들을남극조약협의당사국들(ATCPs)이“실질남극연구”로인

정해, 우리나라는1989년10월18일세계에서23번째로남극조

약협의당사국의자격을얻었다. 그들의만장일치로1986년11

월28일남극조약에가입했던우리나라는만3년도되지않아

그자격을얻게되었다. 이는우리나라의남극연구가이룬아주

큰성과이다.

•남극연구
우리나라가주로수행하는남극연구의연구내용을간단히살

펴보면분야로는고층대기물리연구를포함한대기과학, 육상식

물을포함한생물학, 해양지구물리연구를포함한지질과학, 얼

음연구, 일반해양학, 운석연구, 생명과학으로크게나눌수있다. 

⊙대기과학분야 대기과학은세종기지가준공되면서먼저기

상에주요한풍향, 풍속, 온도, 습도, 기압, 강수, 전천일사, 운

량, 적설, 눈보라같은요소를중심으로측정하고기록하기시작

했다. 1995년부터는자외선복사와대기의장파복사를관측하

기시작했으며1998년에는지표플럭스관측시스템을설치해성

층권의연직오존농도관측을시작했다. 2002년에는현열과잠

열, 그리고이산화탄소순복사를관측하기시작했으며기지에

개량된자동기상관측장치를설치했다. 2005년에는지표의반

사율과애어로졸(양이온과음이온같은부유미립자)과 입자수

농도를관측하기시작했다. 그결과세종기지의공기1cm3에는

미립자가300개정도가있다는것이밝혀진바, 이양은서울이

깨끗할때의1/330 정도이다. 이런것을보면, 남극으로는인간

의활동이아주많은곳에세워진세종기지가얼마나깨끗한가



2011
spring + sum

m
er

▼

65
를느낄수있다. 2006년에는대기중의블랙카본을관측하기

시작했다. 블랙카본이란굴뚝에모이는검댕을말한다. 남극공

기가깨끗해도시간이가면서인간의활동이늘어나공중에는

날려다니는검댕이있다.

고층대기는1989년초뉴욕주립대학교김재수교수가세종기

지에패브리-페로간섭계를설치해열권하부의온도를측정하

면서시작되었다. 1990년대말에이장비가낡아져폐기하고마

이켈슨간섭계를설치해열권하부와중간권(87~94 km)의온

도와파동현상을관측하였다. 이간섭계는2002년까지는세종

기지에서사용하다가북극다산기지로옮겨져사용된다. 반면

세종기지에는마이켈슨간섭계와비슷한기능의대기광분광계

가새로설치되었다. 2008년에는대류층과성층권의대기교란

으로생기는대기중력파를관측하는전천카메라시스템을설치

해운영한다. 대기중력파는고층대기로전파되어고층대기의

온도와바람구조에영향을미친다. 최근에는기지에유성레이

더를설치해열권하부와중간권의바람과온도를관측한다.

⊙육상생물과학분야 육상생물과학분야에서는포유류와식생

과조류(鳥類)를연구한다. 그러나연구원이극지연구소에없어

외부연구원들이연구를하면서체계를세우지못한단편연구가

많았다. 예컨대, 포유류연구는당시건국대학교축산과학대학

의정길생교수가해표의정소를중심으로한차례연구했을뿐

이다. 식생연구는몇년연구했지만, 기대만큼연구되지는않았

다. 그래도세종기지부근에는지의류가38속62종과이끼류21

속37종과우산이끼류6속7종이기재되었다. 조류연구도단편

연구들이있었지만이제조류학자가연구소에있어체계를세

운연구를시작한단계이다. 기지주변의자연환경을이해하고

보호하고생물의유용한성분들을이용하려면육상생물을반드

시연구해야한다. 앞으로연구원들이많아지고연구에전념하

게되면상당한발전이있을것이다.

⊙지질과학분야 기지주변의육상지질은바튼반도의지질도와

지형도를발간하기에이르렀다. 앞으로는암석과광물의정밀분

석이이루어지리라기대되며나아가킹조지섬의지질구조와빙

하의활동에관한연구가있을것이다. 기지에서는지진과지자

기가관측되며연구원들은해저퇴적물을분석해기지주변의고

기후변화와기지부근에서일으킨현상연구에전념한다. 지구물

리학자들은해저에서일어나는진동과음향을장기간기록해지

왼쪽페이지 1988년2월17일오전10시에열린세종기지준공식. 위‘섬에있는섬’인바튼반도에있는세종기지.



진의발생과마그마의관입을밝힌다. 예컨대, 2006년8월브랜

스필드해협의축을따라해저에서두차례에일어난군발지진은

해저화산보다는해협확장때문에일어났다고믿어진다. 나아가

남빙양해저에묻혀있는개스하이드레이트를깊이연구한다. 메

탄가스가물과함께얼음처럼결빙된, 일명“불붙는얼음”이라

는개스하이드레이트는미래의에너지가될가능성이있다.

⊙해양생물분야 남빙양연구는남극대륙을둘러싸는바다의

일반해양학관점에서바라본특징들과남빙양의생태계를이해

하는것이큰목적가운데하나이다. 기지를오가는배에서시작

한남빙양일반해양조사는남빙양에유입되는퇴적물량과이산

화탄소의거동과크릴의분포를연구하기에이르렀다. 나아가

남빙양의식물플랑크톤의조성과변화양상도연구할것이다.

해양생물연구에서는기지부근해저에많은남극큰띠조개의

생리와생태를비롯하여생태계모니터링을한다. 기지부근에서

쉽게볼수있는이종은, 지구가더워지는현상과사람의영향을

잘나타내리라기대되기때문에생태지표로개발할예정이다.

⊙빙설분야 남극의얼음연구는남극의기후변화나지형변화

를알려면반드시해야할연구이다. 그러나우리나라가얼음을

굴착하지않아, 외국에서굴착한얼음시료를얻어다연구하는

한편중국빙하연구소와공동으로에베레스트산록과티벳고원

부근의칠리안산의얼음을굴착했다. 나아가얼음에있는초극

미량의무기원소를분석하려고청정분석실험실을완성하였다.

또일본과함께돔후지굴착에도참가했으며유럽남극빙원굴

착계획에도참가했다.

⊙운석연구 운석은지구아닌외계에서오고단백질이있는운

석도있다는점에서태양계의발달과정과생명의기원을연구

하는데반드시필요한연구자료이다. 우리나라는2007년1월

서남극티엘산맥에서5개의운석을채집했다. 이후매년운석탐

사를나가며2010/11년에는이탈리아와함께100개가넘는운

석을채집했다. 한편연구소에는레이저를이용하는불소방식

산소동위원소분석시스템을세계에서다섯번째로설치하였다. 

이후남극연구는우리나라극지연구의대종을이루어연구비

도많아졌으며참가하는연구원들도아주많아졌다. 지금은하계

연구대의경우현장조사만하는연구원들의숫자만도100명을넘

을정도이다. 물론국제학술지를비롯해발표하는논문의질과양

이한해한해높아지고많아진다. 

2011년5월현재남극세종기지에서는대한민국제24차남극과

학연구단월동연구대(대장신형철박사) 18명이기지와주변의환

경변화를관찰하고기록한다. 

⊙극지바이오연구 생물체가저온에자외선이강한건조한환

경에서살아가는데에특수한물질이있을것이다. 그런물질은

극지아닌곳에서발견되는물질과는다르리라는기대에2004

년극지연구소가설립된이후극지에서새로운바이오소재를

찾으려는연구가시작되었다. 예를들면, 극지생물들이건조하

고자외선이강한환경에서살아가므로극지생물에게는보습능

력과자외선을막는능력이있으리라는기대에그런특수한기

능이있는생물소재를탐색하며생물공정에필요한저온효소를

찾는다. 그첫단계로연구원들은저온효소의유전자를찾아분

석한다. 이런결과는화장품을비롯하여의료에쓰이리라기대

된다. 나아가연구원들은극지생물들을분류하고극지생물자원

을운영하려고한다.

•북극연구
북극연구는기초연구가1990년대초에시작했으며1990년대

말중국쇄빙선에편승해베링해와척치해의해빙에서생장하

는미세조류와식물플랑크톤을채집하면서현장조사연구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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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었다. 2000년부터2005년까지러시아조사선에편승해바

렌츠해와카라해의영양염분포와식물풀랑크톤과퇴적물의코

어도채집했으며지구물리조사도했다. 2003년부터3년동안

한~러~일~덕~벨기에국제공동연구로러시아조사선으로오

오츠크해에서개스하이드레이트를채집했으며메탄순환도연

구했다. 2006년부터는일본조사선에편승해베링해와척치해

에서해양생물과해양지질재료를채집했다. 2010년7/8월에는

우리나라최초의쇄빙선으로북극척치해에서일반해양조사와

얼음특성을조사했다.

•하계연구에사용된선박들과비행기
1차하계연구와2차하계연구는830톤인칠레예인선크루스

데프로워드호로남극연구지역을조사했다. 3차하계연구와4

차하계연구에는각각1,000톤의영국내빙선이스텔라(Eastella)

호, 사우델라(Southella)호가쓰였으며5차하계연구와7차하

계연구에는 1,000톤인프랑스쇄빙선에레부스(Erebus)호, 6

차하계조사에는한국해양연구소의 1,400톤인온누리호를이

용했다. 8차하계부터는10차하계연구에는4,430톤의러시아내

빙선유즈모게올로기야(Yuzhmorgeologiya)호를이용했으며

1997/98년 11차하계조사를위해 1,650톤의노르웨이쇄빙선

폴라듀크(Polar Duke)호를임차했다. 12차하계연구에다시

유즈모게올로기야호를썼으며13차하계조사에는온누리호를

이용했다. 2000/01년 14차하계조사부터22차하계조사까지

유즈모게올로기야호를썼으며2009/10년 23차하계조사에서

는연구내용에따라영국쇄빙선제임스클라크로스(James

Clark Ross)호나 미국쇄빙선 나다니엘 파머(Nathaniel

Palmer)호에편승해조사했다. 24차하계조사에는우리나라

쇄빙선을이용했다.

마젤란해협에있는칠레의푼타아레나스에서킹조지섬을드

나드는비행기는주로칠레나우루과이의공군수송기C-130

이나민간전세기를썼으며드물게는브라질이나페루의공군

기에도편승했다. 운석연구를위해서남극대륙으로드나드는

비행기는 남극물자운반회사(Antarctic Logistics

Expedition ALE)의러시아수송기일류신(IL)-76으로푼타

아레나스에서조사지역부근인패트리오트힐스를오고갔으며

현장에서는경비행기를쓰기도했다. 2011년 1월에는호바트

에서이탈리아가오스트레일리아한테서임차한애어버스-30

제트기로미국맥머도기지로들어갔으며맥머도기지에서운

석탐사현장까지는이탈리아가임차한경비행기트윈오터와

배슬러를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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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페이지위킹조지섬의지질조사장면. 왼쪽페이지아래유빙속에서해양생물의표본을채집하는모습. 아래남극세종과학기지1차월동대. 



재미있는극지이야기｜남극탐험역사

글•오기세전영등포고등학교지리교사

고대그리스의철학자들은북반구의육지와균형을유지하기위하여남반구에도육

지가존재할것이라고추측하여이름을Antarktikos(opposite to the arctic)이라고

명명하였다. 태평양에살고있는폴리네시아인들의Rarotongen 설화속에도폴리네

시아인들이AD650년경에태평양남쪽을항해하여남극대륙의언바다를탐험하였다

고전하여지고있다. 그리고신대륙발견시대에유럽의지리학자들은지구의남쪽에

육지가있다는것을상상하고는아직잘모르는육지라는뜻으로Terra Austrails

Incognita라고표시하였다. 세계일주에성공한마젤란은알려지지않은남쪽지역은

많은섬들로이루어져있을거라고추측하였다. 또한1578년에는영국항해가이자해

적인프란시스드레이크(Francis Drake)가남아메리카의남단에위치한해협을발견

하고드레이크해협이라고명명하였다.

개를끌고간아문센과조랑말을이용한스콧의경쟁

남극탐험의역사는18세기말경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1778~80년사이에대항해

가인제임스쿠크(James Cook)의 항해에의하여시작되었다. 쿠크는 Antarctic

Convergence(남극수렴대: 남쪽의찬물과북쪽의더운물이만나는곳으로폭풍이심

하다)를통과하여남위71°10′까지내려갔으며, 만약남쪽에대륙이존재한다면눈과

얼음으로뒤덮여있을것이라상상했으나발견하지못해없다고믿었다.

케이프혼(Cape Horn: 남아메리카의남단)과South Georgia에고래와물개가많다

는쿠크의보고서에의하여많은물개잡이, 고래잡이들이

Subantarctic 지역의섬과남미의해안지역으로진출하였

으며, 남획으로그수가감소되자남쪽으로계속진출을시

도하였다. 그당시의물개의가죽과고래기름은중국과교

역에있어서중요한품목이었다.

이 시대에 활약한 사람으로는 South Georgia와

Kerguelen섬에서활동한Daniel F. Greene, Macquarie

섬을발견한Frederik Hasselberg, South Shetland 군도

를발견한William Smith 등을들수있다.

1820년 11월에는 미국의 물개잡이 선장인 파머

(Nathaniel Palmer)가파머반도(남극반도로1964년부터

명명됨)를발견하였다. 대륙발견시대에들어와영국의해

군장교인Edward Bransfield가William Smith와함께

South Shetlands 제도를탐사하고영국의고래잡이인

James Weddell과George Powell이South Shetlands 제

도의지도를제작했다. Robert Fildes는이지역의항해방

법에대한기록을남겼다.

러시아인Bellingshausen은Vostok호와미르니호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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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아문센이

최초로

남극점도달

1911년 인류사상최초로남극점에도

달한 로알 아문센. 스콧이 썰매를 끄

는데조랑말을이용한것과달리개를

끌고갔으며, 약한개를강한개의먹

이로도이용했다.



해를하여Traversay섬, Peter I 섬, Alexander 섬을발견하였으며1820년1월16일에

는남위69°21′28″서경2°14′50″에이르는지역까지도달하였지만내리는눈때문에

이곳에서32km 떨어진곳에있는남극대륙을발견하지못했다.

18세기과학의발달은항해술에도큰영향을미쳐미국인Wilkes는Wilkes Land를

발견하고영국인Ross는Ross Sea를지나Ross Ice Shelf와화산을발견하여이를

Erebus, Terror라고이름을붙였다. 미국인Maury는남극대륙주변의해류, 바람, 기

온등의항해에필요한자료를남겼으며벨기에인Gerlache는19명의대원과함께남

빙양에서최초로겨울을나면서남극대륙의주변지역에서과학조사를실시하였다. 이

때에아문센도대원으로같이활동하였다. 노르웨이인 Borchgrevink는 Victoria

Land의북동쪽에있는Cape Adare에서1899년겨울에썰매와스키를이용하여탐사

활동을벌였다. 독일인Drygalski는1902년Wilhelm 2세Coast와화산인Gaussberg

를발견하였으며영국인Shackleton은 1908년남위 88°23′까지진출하여극점을

156km 남겨두기도하였다.

Gerlache와함께남극지역에서월동을한노르웨이인아문센은북극탐험을준비하

던중미국인피어리가북극탐험에성공하였다는소식을듣고남극으로방향을돌려영

국의스콧과경쟁하게되었다. 1911년10월19일로스해에서선원을포함한9명의대원

중5명의대원이극점을향해출발하였다. 4대의썰매와개를이용하여끌고갔으며중

간의지점에식량을남겨두어귀환을위한준비도하였다. 개를이용한아문센은만주

산조랑말을이용한스콧과는달리개를다른개의식량으로도이용하였으며남극대륙

의함정인Crevasse를통과하는데말보다는비교적위험이덜하는것을알았다.

귀환도중추위와굶주림으로모두동사한Scott 대원들

아문센과함께남극점정복에나선대원들이3년전에영국의Shackleton에의하여

수립되었던남위88°23′를넘은것은1911년12월7일이었다. 그들은노르웨이의국기

를맨앞의썰매에달고극점까지눈으로표식을만들며전진하였다. 그리하여1911년

12월14일지구의맨아래쪽에서게되었다.

그당시의감격을아문센은“오후3시썰매를몰던대원들의입에서일제히정지의

신호가내렸다. 썰매에달아놓은거리계를보니극점인것이다. 마침내결승점에도달

하였다”라고기술하고있다. 3일간의극점체류를마치고1912년1월25일처음의전

진기지로무사히귀환을하였다.

영국인스콧이아문센의남극극점탐험도전을받고로스섬에도착한것은1912년1

월3일이었다. 만주산조랑말이죽고설상차가고장나자대원들이썰매를끌며1912년

1월17일에극점에도달하였다.

아문센이첫발을디딘후5주가지나서도착한스콧의대원들은귀환도중에추위와

굶주림으로1912년3월20일대원모두가죽는비운을맞게되었다. 스콧대가실패한

원인으로는개를이용하는대신에말을이용하였다는점과그해겨울이아주추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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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의여름이끝나가는시기에극점에

도달하였다는것이지적되고있다.

1차세계대전후과학장비에의한탐

험이실시되어1928년미국의해군장교

인Byrd는비행기를이용하여극점까지

왕복하였다. 훗날해군소장으로진급된

Byrd의탐험이후미국의해군에서실

시한 1946년~1947년의‘하이점프작

전’은13척의배와21대의항공기4000

명이넘는인원이참가한탐험사상최대

의군사작전이었다. 1957~1958년에는

남극대륙에대한학술조사기초가되는

국제지구물리의 해(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 60개국이참가한

세계적규모의지구물리학연구)가열렸

고1959년12월에는미국워싱턴에서대

륙의평화적이용, 과학조사의자유보

장, 영유권주장의동결등을규정한남

극조약이마침내조인되었다.

A
m

und
sen

위 1910년남극에도착한아문

센이탄프람호.

아래남극탐험에나선로버트

팰컨스콧(가운데). 남극탐험에

나서 남극점에 도달했으나 귀

로에 악천후로 조난당해 전원

이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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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소, 남극운석최다발견

극지연구소는「2010/11 남극운석탐사」를통하여 117개남극운석을

발견하였으며, 세계 5대 남극운석연구국가로서우리나라의입지를

더욱확고히하였다.

극지연구소극지지구시스템연구부운석연구팀은한·이태리공동연

구팀과함께올해 1월 8일부터 1월 17일까지북빅토리아랜드프론티

어마운틴(남위72도52분, 동경160도28분)에서운석탐사를실시하

였다. 이번탐사에는극지연구소이종익책임연구원, 유한규전문산

악인과이태리측의루이지폴코(Luigi Folco) 시에나대학교수, 쟝카

를로그라찌오시(Giancarlo Graziosi) 산악가이드등총4명이참가

하였다.

극지연구소는 2006~2009년동안 3차례남극운석탐사를실시하여

서남극티엘산맥주변에서총29점의남극운석을수집한바있다. 이번

4차탐사를통하여우리나라남극운석보유량은총146개가됐다.

이와함께, 1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는빅토리아랜드4개지점(남

위71도~78도사이)에서운석답사도이루어져남극장보고과학기지

건설후의중장기운석탐사지역을확보하기도하였다.

극지연구소는이번에확보된운석을전자현미경분석과레이저불화방

식산소동위원소분석을통해분류한후, 대한민국·이태리공동으로

국제운석학회에등록(2011년 7월)할예정이며, 남극운석을이용한태

양계초기물질진화와행성발달과정을집중적으로연구할계획이다.

KT와글로벌위성통신망구축·운영을위한협약식개최

극지연구소는KT와 2월 11일서초동 KT 올레캠퍼스에서글로벌위

성통신망구축·운영을위한협약식을가졌다.

동협약서에는남극세종과학기지와쇄빙연구선「아라온」, 2014년건

설예정인남극장보고과학기지의글로벌위성통신망운영에대한공

동협력의내용을담고있다.

이번협약을통하여KT가제공하는극지인프라위성통신시스템으로

극지연구활동의효율성제고에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되며, 극지

연구소는 2012년부터 세종과학기지에위성통신망운영과유지보수

업무를담당할전문인력을파견할계획이다.

한편, 극지연구소는 KT를통하여 2009년 11월에쇄빙연구선「아라

온」에선박용위성통신시스템을구축하였으며, 2010년 1월부터세

종과학기지에서국제위성전용회선서비스를이용하고있다.

P  o  l  a  r   N  e  w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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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세종과학기지제23차월동연구대해단식개최

극지연구소는 2월 15일, 소내 세미나실에서대한민국남극세종과학

기지제23차월동연구대해단식을개최하였다. 

이날해단식에는제23차월동대원을비롯한, 한국해양연구원박현수

감사, 한국극지연구진흥회윤석순회장, 극지연구소이홍금소장, 연

구소임직원들이참석한가운데, 개회사, 국민의례, 감사패수여, 우수

근무대원포상, 단기반납, 소장인사말, 활동보고, 폐회사순으로진행

되었다.

이홍금극지연구소장은인사말을통해“지난 1년간의월동생활에서

얻은값진경험과성과는향후남극장보고과학기지건설과더나아가

우리나라극지과학발전에귀중한밑거름이될것”이라며, 월동대임

무를성실히수행하고돌아온대원들에게감사의인사를전했다.

제23차월동연구대는대장강성호박사를비롯하여총18명으로구

성되었으며, 2009년 12월부터2010년 1월까지약14개월동안기지

운영및연구활동을수행하였다. 

특히, 극한환경속에서도본차대의적극적인지원과협조로쇄빙연

구선「아라온」의성공적인첫세종기지물품보급과세계기상기구기

후변화감시소로세종기지가지정되는쾌거가있었다. 또한, 본 차대

는소셜네트워크서비스‘미투데이’에극지연구활동과자연현상에

대한실시간정보제공과온라인남극사진전도개최하여국민들로부

터많은호평을받았다.

극지연구소청사건립협약식개최

극지연구소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월 17일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에서극지연구소청사건립을위한협약식을개최하였다.

동 협약서에는 극지연구소가 인천시로부터 송도지구 5,7공구에

35,887㎡ 부지를 20년간무상제공받는내용이담겨있으며, 이로

써극지연구소독립청사건립이본격화되었다.

극지연구소 청사 건설 사업은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되며, 1단계에는

연구소임무와기능수행을위한본관동, 연구동, 극지지원동, 기숙사

가, 2단계에는특수실험동, 극지시료보관동, 홍보관등이구축될예정

이다. 총사업비는882억원이며, 2015년에최종완공될계획이다. 

1단계사업으로는올해3월기본및실시설계완료, 4월부터5월까지

시공사선정, 6월착공예정이며, 2014년에 2단계사업을추진할계

획이다. 

한편, 극지연구소는2006년4월송도테크노파크갯벌타워에연구소

를확대·이전하였으며, 2010년6월에는극지연구소이전및청사건

립을위한토지공급(안)이인천시의회본회의에서의결된바있다.

극지연구소관계자는“공항과항만시설을갖춘인천지역의지리적

이점을접목한선진극지연구시설기반을구축함에따라, 글로벌이

슈에대응하는심도깊은극지연구성과도출과극지인프라의효율적

운영에더욱시너지를발휘할수있을것”이라고기대하였다.

‘2011 북극과학최고회의(ASSW)’성황리에개최

극지연구소는3월27일부터4월1일까지서울코엑스컨벤션센터에서

2011년 북극과학최고회의(Arctic Science Summit Week: ASSW)

를개최하였다.

동행사에는우리나라를포함해미국, 일본, 중국, 독일, 러시아등19

개국300여명의각분야전문가및관계자들이참석하였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동 행사는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

International Arctic Science Committee), 니알슨과학운영자회의

(NySMAC: Ny-Ålesund Science Managers Committee), 유럽

극지위원회(EPB: European Polar Board), 북극연구운영자포럼

(FARO: Forum of Arctic Research Operators), 북극해양과학위원

회(AOSB: Arctic Ocean Sciences Board), 태평양북극그룹(PAG:

Pacific Arctic Group), 극지과학신진연구자학회(APECS:

Association of Polar Early Career Scientists) 등북극관련각비

정부국제기구들의정보교류및협력강화를위한연차회의이다. 

이번ASSW는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의주관하에극지연구소가

개최하였으며, 3일간국제기구별비즈니스회의및 3일간의학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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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엄으로구성되었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은“The Arctic: New Frontier For Global

Science”를주제로하여, 최근급격한지구온난화로인한전지구적

기후변화현상및미래예측을다각도로조명하였다. 

이와함께, 북극권대기-기후간상호연계성, 육상생태계, 북극해해

양시스템, 빙하 및 영구동토층의 변화 등 기후변화가 지구시스템에

미치는영향등에대한연구성과들과기후변화에따른생태계반응,

향후북극해의변화를예측하기위한모델링기법등극지연구선진

국과학자들의최근연구동향및연구계획등총190여편의관련논

문들이발표되었다. 

이번심포지엄을통해참가국들은기후변화에따른북극해및인접

지역의생태계, 대기, 해양, 빙하, 육상에나타나는변화양상이나적응

전략등을토론하고, 전세계의기후변화이슈해결노력에기여하기

위한방안도모색하였다. 또한, 각 국제기구별비즈니스미팅에서는

북극권이슈해결을위한회원국간네트워크강화및협력방안등을

논의하였다.

‘2011 북극과학최고회의(ASSW) 포스터상’수상

‘2011 북극과학최고회의

(Arctic Science Summit

Week;ASSW)’에서 극지연

구소 극지생명과학연구부

김혜민 연구원이 포스터상

을수상하였다.

김 연구원은‘캐나다 북극

영구동토층의 미생물 군집

구조 분석’을 주제로, 대기

에노출되어있는캐나다리

졸트(Resolute) 지역의활동

층(동토의표층)을대상으로메탄을생성하는고세균과소비하는박

테리아군집상태에대한연구내용을발표하였다.

ASSW 포스터상은연구주제의참신성, 충실성, 발전가능성등을심

사위원들이평가하여가장우수한2점의포스터에주어지는상으로,

이번포스터세션에총7개분야65점이출품되었다.

극지연구소, 한국과학창의재단과업무협약(MOU) 체결

극지연구소는4월14일소내소회의실에서한국과학창의재단과과학

과예술의융합을통한과학문화확산을위하여상호협력업무협약

(MOU)을체결하였다.

이번협약은극지인프라를활용하여과학과예술분야간경계를넘

어선융합문화활동을지원하고활성화함으로써우리사회의창의성

을확대시킬수있도록긴밀히협력함을목적으로한다.

그일환으로, 양기관은올해문화예술인으로구성된남극연구체험단

사업을기획하고운영하여본격적인극지과학·예술프로그램을시

작할예정이다. 이를통해완성된예술작품들은향후문화예술분야는

물론과학분야의각종전시행사등에활용될계획이다.

이홍금극지연구소소장은“이번 MOU 체결을통해과학과예술을

접목하여기존의과학문화와는전혀다른새로운패러다임의과학문

화확산프로그램을만들수있을것으로기대하며, 향후지속적인업

무협력을통해신규사업을개발할것이다”라고밝혔다.

정윤과학창의재단이사장은“2005년부터과학문화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극지연구소의‘Pole to Pole Korea 사업’을지원하고있으

며, 이번MOU 체결을통해과학과예술이융합된극지과학·예술프

로그램으로발전하게되었다”고전했다.

극지연구소개소7주년기념식개최

극지연구소는 4월 14일소내세미나실에서개소 7주년기념식을개

최하였다.

이날행사는이홍금극지연구소장을비롯한연구소임직원들이참석

한가운데, 국민의례, 이사장표창(강천윤총무자재팀장, 진동민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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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실장), 최우수논문상(김성중극지기후연구부장), 우수논문상(지건

화선임연구원, 서기원선임연구원), 공로상(박민규책임연구원, 장성

호선임행정원), 특별공로상(김동엽인프라운영부장), 기념사순으로

진행되었다.

이홍금소장은기념사를통하여“지난7년간예산, 인력등의외형적

성장은물론, 극지인프라확충, 다양한연구성과도출, 기본연구사업

재편, 신규거대연구사업추진, 2011 북극과학최고회의의성공적개

최등괄목할한성과가있었다.”라며, “앞으로도속이꽉찬‘명품연

구소’가될수있도록본연의임무에최선을다하여줄것”을직원들

에게당부하였다. 

극지연구소, LG생활건강간상호협력양해각서체결

극지연구소는LG생활건강과4월29일에극지생물자원의보존과활

용, 화장품과생활용품신소재개발공동연구및사업화등을위한상

호협력양해각서(MOU)를체결하였다.

이번 MOU는극한환경에서의다양한생물자원과생명현상을연구

하는극지연구소와화장품, 생활용품등다양한사업영역을갖춘LG

생활건강과의공동협력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극지에살고있는생물들은일반환경보다강한자외선, 심한기온변

화등에도강한생명력을가지고있어, 피부노화예방의핵심이되는

우수한신소재를확보하는데유용할것으로전망된다.

극지포럼창립총회개최및활동돌입

우리나라극지연구및활동에대한사회각계의견을수렴하고극지

정책을제언하는전문가단체인극지포럼이4월27일서울과학기술

회관에서창립총회를개최하고본격활동에들어갔다.

극지포럼은공동대표로구성된‘대표단’과포럼운영및사업을수행

할‘운영위원회’, 자문역할을맡은‘고문단’, 그리고업무지원을하는

‘사무국’으로구성되었다.

황우여 극지포럼 공동대표는“남극세종기지 및 북극다산기지 운영,

쇄빙연구선「아라온」건조, 남극장보고기지건설추진등극지연구발

전을위한기틀을다진우리나라는이제극지에대한꾸준한투자와

지원을통해국가위상을높이고국익을다져나가야하는시점”이라

면서“기후변화등극지연구, 북극항로개척, 극지자원확보등극지

연구강화와활용측면에서아이디어와정책을제안하고, 범국민적인

공감대를형성해나가겠다”고포부를밝혔다. 

포럼은분기별정례세미나를개최하고, 향후홈페이지운영및소식

지를발간하여관련정보를공유할계획이다.

‘2011 Pole to Pole Korea 북극연구체험단’최종선발

극지연구소는 국립과천과학관 및 국립중앙과학관과 함께 전국의

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북극체험의기회를제공하고, 극지에대한

이해와관심을높이기위해2011 북극연구체험단을모집했다.

체험단선발은5월말까지과학관을방문한사람을대상으로1차신청

서를접수받아6월19일‘도전! 북극탐험골든벨행사’와면접을통해

이뤄졌다. 이번심사는청소년들의평소과학에대한관심도, 논리적

사고력, 창의력등다른어느해보다다각도의평가방식으로이루어

졌다.

최종합격자8명은이정훈(남춘천중3), 강고준(이수중 2), 전종욱(제

천동중 1), 조혜란(동산여중3), 김채원(청심국제고3), 김현식(유성고

1), 곽소현(인천과학고1), 황지민(과학영재고2) 등이다.



한편, 지난해 11월한국극지연구진흥회에서개최한제1회전국학생

극지논술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이승훈 군(경기과학고등학교 2학

년, 사진)에게도북극체험기회가주어진바있다.

최종선발된북극연구체험단9명은7월말에8박9일의일정으로노

르웨이스발바드군도니알슨에위치한다산과학기지와인근의외국

기지등을방문하고, 북극연구활동(북극빙하실태, 기후변화, 생물

및자원조사등)을직접체험할예정이다. 

체험단의북극체험활동을위한각종부대비용(항공료, 피복, 현지체

류비용등)은전액극지연구소에서지원한다.

아라온호, 남태평양심해저‘열수광상’촬영

국내 연구진이 쇄빙

연구선‘아라온호’를

타고 남태평양의 수

심 1km의깊은바닷

속에서 열수광상(熱

水鑛床·해저의 온

천주변에생성된대규모광물덩어리)을촬영하는데성공했다.

해저화산인근에생성되는심해저열수광상은유용한광물이많고신

물질을추출해낼수있는독특한생물종이살고있어바다의보고라

고불린다.

특히, 열수분출이멈춘열수광상은해양생물에게는무덤이지만인

간에게는보물창고가된다. 열수에섞여나온유용한광물이주변에

오랜기간쌓이며대규모광물덩어리(광체)가만들어지기때문이다.

여기에는금, 은, 구리등을비롯해반도체등에사용되는‘희유금속’

이많다.

한국해양연구원(KORDI) 해저열수광상개발사업단은3월23일부터4

월 26일까지아라온호를타고남태평양통가해역에서열수광상탐

사를진행했다. 이번탐사에서는국내에서처음으로고성능무인심해

잠수정(ROV)을활용했다.

이번에탐사한통가해역은우리나라가탐사권을확보한지역으로우

선개발협상권을갖고있다. 우리나라는이해역내독점탐사광구에서

20년간모두 600만톤의해저열수광상을채취할계획이다. 이렇게

될경우 20년간약 52억불의수입대체효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

보인다.

2011년도전국극지순회전시회성황리에개최

‘전국극지순회전시회’가지난4월과6월, 광주와청주에서2회에걸

쳐개최됐다. 한국극지연구진흥회에서‘기회의땅, 남극에가다!(부제:

다함께가는남극여행)’라는주제로개최한이번전시회는남극의자

연환경과세종과학기지등을한눈에볼수있게구성, 관람객들에게

남극연구의중요성을널리알리는기회가됐다.

전시행사는 남극 자연환경, 남극세종기지대원의 생활상과 극지연구

의미래상등3개전시구역과체험존으로구성됐다.

전시관에서는 남극에 자생하는 펭귄, 바다표범의 박제, 이끼류의

표본과남극에서가져온운석, 남극빙하(얼음조각) 등이전시됐다.

또 영하 40도의 눈보라치는 남극영상을 대형화면을 통해 관람하

고, 우리나라 최초로건조된쇄빙연구선‘아라온’과남극세종과학

기지를 비롯해 2014년 준공 예정인 첨단의 남극장보고기지도 볼

수있었다.

특히전시기간동안매주월,수,금 오전 11시부터 30분동안청소년

방문객을대상으로남극세종과학기지대원과실시간화상통화를하

는이색체험의기회도마련됐다.

삼성건설, 극지연구소연구기반구축공사수주유력

삼성물산건설부문이대형사간경쟁으로관심을모은극지연구소연

구기반구축공사를거머줬다.

6월26일한국해양연구원부설극지연구소에따르면이공사에대한

가격개찰결과, 삼성건설이적격심사1순위에올라수주가유력하다.

삼성건설은 예정가격 대비 84.72%인 221억3480만원을 투찰했다.

삼성건설은 90%의 지분을갖고인천지역업체인영동건설(10%)과

한조를이뤄이번입찰에참가했다.

이번입찰에는입찰참가요건을갖춘현대건설및삼성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삼성중공업등6개사가경합을벌였다.

이공사는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213-3번지3만5886㎡터에지

하1층, 지상9층, 연면적2만1525.53㎡규모의연구시험시설을세우

는것으로공기는착공일로부터22개월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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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장순근극지연구소명예연구위원

극지연구소는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 7-50 송도 갯벌타워에있습니다. 올

여름7월송도에기공식을한다음2013년4월준공할예정입니다. 

극지연구소에서는 한마디로우리나라극지연구에관한모든것을다합니다.

즉, 극지의자연환경을연구하고남극세종기지와북극다산기지를운영합니다.

연구분야는남극과북극을포함한극지의기상과고층대기, 극지의지질과지구

물리, 극지의빙설과운석, 남빙양해양생태, 극지의천연물이용까지포함합니

다. 극지의천연물이용이란극지에있는토양이나생물한테서인간에게필요한

물질이나유전자를찾아서이용하는것을말합니다. 예컨대, 극지의생물은극

지에서얼지않으며그런이유를찾으면우리생활에서쓸수있으리라기대가

되기때문입니다. 연구에참가하는연구책임자가참가연구원과상의하여연구

내용과연구지역, 극지와실내의연구방법을결정합니다.

극지연구소에서는 매년 월동연구대를 구성해 남극 세종기지로 보내고 식품과

연료를포함하여필요한물자를준비해서보냅니다. 월동연구대는세종기지에

서 1년을 생활하면서 기지주변의 자연환경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하며 관심이

있는분야를연구합니다.

Q 남극세종과학기지와북극다산과학기지는자주소개되는데, 정작우리나라극지연구소는어디에있고, 국내에서는무엇을연구하는지
궁금합니다.

극지에진출한나라들과과학자들이극지에서추구하는것은개발보다는연구이고이익보다는과학의발전이고국가의위신입니다. 현재세계에있는220개

국이넘는국가가운데남극에상주기지가있는나라는20개국에지나지않습니다(상주기지란사람이연중기지를지키는기지입니다). 동양에서는일본, 인도,

중국, 우리나라뿐입니다. 그렇게생각하면극지연구에참가한다는것은그자체로도대단한국력이고국가의자랑입니다.

그리고남극연구가중요한몇가지이유가있습니다. 정치, 경제, 과학처럼관점에따라여러가지로남극의중요성을설명할수있습니다. 여기에서는과학연구

면에서남극의중요성을짧게말하겠습니다. 첫째, 남극은잘알려지지않았습니다. 예를들면, 얼음으로덮여있는남극대륙의해안선도분명히알려지지않았

습니다. 다시말하면남극은연구하고알아야할것이아주많은곳입니다. 둘째, 잘알다시피남극의자연환경은지상에서유일한자연환경으로다른곳에서는

찾아볼수없습니다. 셋째, 남극과북극은지구의냉기의근원지로지구에미치는영향이아주큽니다. 넷째, 오존층의파괴처럼문명세계의영향이극지에서빨

리또분명하게나타납니다. 그러므로극지에는연구할것이무궁무진합니다. 최근지구가더워지면서나타나는현상도극지에서먼저나타납니다.

현재남극을연구하는국제사회의관심은남극의환경보호와연구입니다(지하자원개발이아닙니다). 우리나라가선진국이되려면이런국제추세를벗어나면

안됩니다. 참고로남극에있는지하자원은“남극환경보호를위한남극조약의정서”에따라 2048년까지, 시험개발을포함해서일체의개발을하지못하게끔

되어있습니다.

Q 극지를개발해서얻는이익은무엇이있나요?

쇄빙연구선은 2010년 10월 10일인천을떠나뉴질랜드를거쳐남극세종기지

에 물자를 운반했고 24차 월동대원들을 기지로 보냈으며, 23차 월동대원들을

태우고 나왔습니다. 이어서 해저 가스하이드레이트조사와 브랜스필드해협 확

장-브랜스필드해협 해저지진활동-남극반도 일대 해저의 고기후 시료채집, 남

빙양해빙에관측장비를설치했고, 해양생물을조사하는데쓰였습니다.

2011년 1월 27일~2월22일까지는대륙기지후보지답사팀을운송했고남빙양

해령조사를했으며, 마지막으로3월 16일~4월 24일까지는통가해역열수광상

을조사하고2011년5월13일인천으로돌아왔습니다.

쇄빙선은6월 1~15일까지는여수에서상가수리를합니다. 6월 20일부터24일

까지는동해로시험항해를나갑니다. 그다음 7월 15일인천을떠나북극척치

해를조사한다음 9월 3일인천으로돌아올예정입니다. 척치해에서는해양조

사와얼음특성조사를할예정입니다. 해양조사는크게해양생물, 해빙계측, 해

양물리, 고해양분야이며극지연구소와국내외대학교의연구인력들이수행합니

다. 얼음특성조사란쇄빙선이얼음을깨뜨릴때배가받는충격을조사해서쇄

빙상선을설계하는데쓰일기초자료를조사하는연구입니다. 이연구에는한국해양연구원부설시스템안전연구소의연구원들이참가합니다.

이후는작년에도했듯이세종지기로물자를운반하고남극연구를하며, 대륙기지답사도할예정입니다.

Q 올한해아라온호의일정과활약에대해서알려주세요.

2013년4월준공예정인인천송도극지연구소조감도.

북극해를항해중인아라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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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빙연구선아라온호의활약이대단합니다. 올2월에남극장보고과학기지가들어설테라노바베이에

현지정밀조사를다녀왔고, 온난화추세와원인규명을위한연구사업을위해서남극해첫과학탐사도

마쳤습니다. 또한3~4월에는아라온호를이용, 남태평양퉁가해역에서‘해저온천’이라불리는열수광상의

생생한모습을고화질영상으로담는데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아라온호의활약에큰기대를해봅니다.

극지용어와관련하여퍼즐을꾸몄습니다. 독자카드를보내주신정답자중10명을추첨하여극지연구소에서

제공하는우드락과종이로뜯어만드는대한민국최초의쇄빙연구선‘아라온3D Puzzle’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독자카드는9월30일까지보내주시기바랍니다.

8호당첨자

한인도｜경기도파주시, 김만님｜광주광역시광산구, 홍서영｜경남양산시, 임경숙｜강원도동해시, 김명일｜경기도이천시, 김서희｜서울시금천구,

박지영｜경남합천시, 이정도｜부산시영도구, 김준형｜대전시중구, 박정도｜경기도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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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열쇠>

❶지난3월27일부터4월1일까지서울삼성동코엑스에서○○○○○○○○가아시아에서는중국에이어두번째로열렸습니다. 북극과학위원회가주최하고

한국해양연구원부설극지연구소가주관한이행사에북극관련연구를해온약20개국이참여했습니다.

❸2003년12월7일남극에서보트조난된동료를구하려다순직한남극대원입니다. 남극세종과학기지입구에그의동상이서있습니다. 지구물리학자인그는

희생과동료애의상징으로세계가기억하는한국인입니다.

❺남극세종과학기지월동연구대의대장. 현재24차월동대원18명이극지기초과학연구의최일선인세종기지에서연구활동을수행하고있습니다. 이들의무

사귀환과원활한기지운영을총책임지는대장을일컫습니다.

❽지질시대의구분에서원생대와중생대사이의시기. 지금부터약5억4200만년전부터2억5100만년전까지를이릅니다.

❿극지에사는어류나미세조류, 세균같은미생물은낮은온도에적응하기위해결빙방지물질을만들어냅니다. 이단백질은얼음결정을에워싸얼음이더이

상커지지못하게하거나얼음을둥글게만들어온도가올라가해동될때얼음결정이세포조직을상하지못하게합니다. 차세대고부가가치바이오산업의열

쇠가될것으로보입니다.

<세로열쇠>

❷한국극지연구진흥회가지난4월(광주)과6월(청주)에2회에걸쳐‘기회의땅, 남극에가다!’라는주제로개최한극지체험전. 전국OOOOOOO.

❹높은지대를일컫습니다. 남극에서운석이발견되는곳이나남극점, 빈슨매시프등을말하죠. 이곳에오르면고소증이생기기도합니다.

❻남극이나고산처럼추운곳에서일어나기쉬운사망의한원인입니다. 남극탐험에나섰던스콧대도남극점에도달했으나귀로에악천후에갇혀전원이것으

로사망했습니다.

❼2014년남극테라노바베이에준공예정인남극제2기지. 올초에아라온호를이용해현지실사를다녀오기도했습니다.

❾위험을무릅쓰고어떤곳을찾아가살피고조사할목적으로조직된무리. 남극이나북극등험난한곳을탐험하는조직이죠. 산으로가면등반대라불립니다.

지질시대중에서, 빙하가발달하여전세계의육지를넓게덮었던시대. 선캄브리아대최말기, 고생대석탄기에서페름기, 신생대제4기의세빙하시대가알

려져있습니다.

<8호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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